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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ISIS AND COUNTERMEASURES OF KOREAN CHURCH SCHOOL 

MISSION 

: FOCUSED ON THE CASE OF MYONGJI HIGH SCHOOL 

 

Jonghwa Kim 

 

Myongji High School Chaplain, Seoul 

 

The rapid decline of Korean Church and the loss of the identity of Christian 

schools are major causes for the decline of the Korean Christianity. Since 2012, Korean 

churches confronted a rapid decrease in number. In the same context, the 2010 Supreme 

Court ruling, the case of Eue Seok Kang of Daegwang High School, the 2012 

enforcement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in Seoul, and the biased media reports 

against Myongji High School Revival Meeting in 2012. 

The early Christian missions in Korea originated from educational missions 

through Christian schools. Christian education was conducted to sympathize with 

suffering for division and discrimination between nobles and peasants, men and women, 

adults and children, Japanese colonialism, and the ravages of Korean war. 

Christian schools have established the next generation. During Independence 

Movement Day, 823 Christian schools became the center for protest against Japanese 



colonial oppression. Christian NGO activities such as World Vision, founded during the 

Korean War, helped victims of war. Missionaries planted new hopes for freedom and 

equality based on the gospel. Bringing new era with the revival of churches and schools. 

However, founding spirit and educational policy of Christian school are being weakened 

under the pretexts of ‘high school standardization’ and the alleged claim of ‘individual 

choice.’ 

Therefore, I contribute 20 years of experience as school chaplain to restore 

disparaged and distorted perception of modern Christian schools. This dissertation regards 

to the continuation of early Christian school mission’s history by increasing unity between 

church, school, and various institutions. 

  



 

국문초록 

 

한국교회 학원선교 위기와 대책 

: 명지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화 

 

명지고등학교 교목, 서울 

 

한국교회 교인의 급격한 감소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상실은 한국 기독교 

전체의 쇠퇴와 몰락을 가져오고 있다. 2012년, 한국교회 부흥이 멈추고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는 2010년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사건 대법원 판결, 2012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시행, 2012년 명지고등학교 신앙부흥회 편향적 보도와 

맥을 같이 한다.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는 기독교학교를 통한 학원선교에서 기인한다. 양반과 

천민,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 등의 엄격한 구분과 차별, 일제강점기 식민지 

사회와 전쟁 폐해 속에서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는 기독교교육이 실시되었다. 교회는 

학교를 세웠고 변화의 중심이 되었다.  

기독교학교는 다음세대를 세웠다. 3.1운동 당시 823개의 기독교학교가 

중심이 되어 피압박 민족의 아픔을 외치며 불의에 항거하였다. 전쟁 속에 태어난 

NGO 월드비전은 고통 받는 이들을 치유하였다.  

 



부활절 아침, 아펜젤러 선교사‘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이곳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믿음의 간절한 

기도는 씨앗이 되어 자라나 차별이 철폐되었고, 고통의 시련 앞에서 새 시대 새로운 

소망을 심으며 교회와 학교의 부흥을 가져왔다.  

하지만 지금은 평준화와 차별, 개인의 선택이라는 미명 아래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방침 그리고 진리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이에 기독교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회고하고, 기독교학교의 폄하와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20여년간 교목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연구자와 학교가 처했던 위기상황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독교학교의 좋은 전통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학교, 

기관, NGO, 언론, 법조계, 교육계가 하나로 연합함으로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의 

찬란했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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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교목 삼부자(三父子). 평생을 교회와 학교의 음악선교, 학원선교 교목으로 

헌신하시고 은퇴하신 아버지 김한배 목사님, 그 뒤를 이어 먼저 학원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늦깎이 유학까지 다녀와 지경을 넓혀 일하시는 형님 김종성 목사님, 

열정적으로 학원선교를 하시는 두 분의 모습을 좇아 줄기차게 달려왔던 학원선교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어머니 김영자 사모님의 자녀를 위한 끊임없는 사랑과 

후원, 장인 황원이 장로님과 장모 오화자 권사님의 응원과 기도가 있었기에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학원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마다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외롭지 않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한 교회 사역, 그리고 어느 덧 20여년째를 맞는 학원선교의 

사명을 따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전공 

신학대학원에서 지도해주신 만남과 인연 가운데, 계속해서 드루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시고 논문의 마지막까지 지도해주신 김영래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 더욱 깊고 넓게 통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신 성경통독원 조병호 박사님, 성경에 대해서 더욱 깊은 애정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님께서는 기호학 등 기독교 성화와 문화 

이해, 감추어진 성경 일화를 보여주심으로 영적인 감각과 새 지평을 열어 

주셨습니다. 두분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처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학원선교의 장을 

추천해주신 감리교신학대학교 송순재 교수님, 친절하게 학원선교의 열정과 삶을 

보여주신 이화여자고등학교 교목 이종용 목사님과 국화용 목사님, 교목의 길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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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수련목회자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안수받도록 지도해주신 창천감리교회 

박춘화 감독님, 학원선교의 위기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신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과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김운성 목사님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이재훈 목사님 그리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님과 

사학비상대책위원회 김정석 감독님과 학원선교회 김종훈 감독님과 이용원 감독님, 

한국기독교학교연맹 백영철 이사장님과 안두선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명지고등학교에서 교목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환영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신 

박성수 장로님, 명지고등학교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시고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해주시는 양근석 장로님, 교목 사역과 연합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명지학원 현세용 이사장님과 유재훈 사무국장님, 명지대학교 구제홍 

목사님, 명지대학교교회 유병우 목사님과 이광훈 목사님,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님과 

장영진 본부장님 그리고 늘 기도해주시는 학부모 기도회와 교사 기도회, 

수고해주시는 교목실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과 학원선교 사역을 위해 늘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아내 황성화 사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헤아릴 수 있도록 해준 

사랑하는 딸 유은이와 유빈이에게 감사합니다.  

힘든 학원선교의 현장에서 지금도 함께 일하시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학원선교의 길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기도와 순종과 헌신으로 척박한 이 땅을 은총의 

땅으로 만들어주신 선교사님들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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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동기 및 목적 

 

기독교학교의 평준화, 사립학교법 개정,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세속화 등으로 기독교학교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독교 교세의 급격한 감소와 

기독교학교의 위기는 전체 기독교의 위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015년 12월 29일과 2016년 3월 2일자 기독공보를 보면 현재 교회가 당면한 

심각한 상황을 통감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100 회 총회에서 통계위원회가 

보고한 자료(2014년 말 현재)에 따르면 전체 성도 수가 2010년에 285만 2,31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세를 보이고 있다. 교세가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2010년에 비해 무려 4만 2,840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즉 100명이 모이는 교회 

428개가 문을 닫은 격이다. 교회학교를 아동(6년 유년ㆍ유치ㆍ소년)과 청소년(6년 

중ㆍ고등)으로 나누어서 보면 청소년이 아동보다 7,77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회학교 학생들의 출석이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세 감소 폭은 유ㆍ초ㆍ소년부 8-13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5년 26만 9,911명 

10.62%에서 2008년에는 26만 2,903명 9.7%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17만 8,438명까지 감소하면서 전체 교인의 6%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중ㆍ고등부 14-16세 사이의 감소 추세는 최근 4년 간(2012~2015) 가장 



2 
 

급격했다. 2005-2009년에 전체 교인이 26만여 명 증가한 통계에 비례해서 

중ㆍ고등부(1만 5,000명 증가)의 증가폭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전체 교인의 감소 폭이 주춤하는 시기엔 2014년 중ㆍ고등부가 15만 2,327명으로 

하락하여 전체 교인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5.42%에 불과했다. 다음세대를 향한 한국 

교회의 초점이 14-16세，청소년에게 집중되어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이 

같은 현상은 교회학교에서 멈추지 않고 청년과 장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교회학교 위기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 2016년 5월 21일자 기독교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감리교회 또한 

교세 변동율이 전년 대비 5.67%(78,035명) 감소하였고, 2011년 1,322명이 교회를 

떠난 것을 시작으로 5년 사이에 21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교회학교 아동의 교회 이탈도 심각하다. 2016년 4월 연회 기준 감리회 현황에 

따르면 전국 감리회 소속 13세 미만 아동교인 숫자는 원입인(104,989명)과 

세례인(89,089명)을 합쳐 총 173,676명이다. 이는 원입인과 세례인을 포함 

216,234명이었던 지난해 아동 교세대비 42,558명이 감소한 수치다. 감리교회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교회학교 아동 교세는 가장 많았던 지난 2006년(369,613명)을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하여 2015년 감리교회를 떠난 78,035명 중 아동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5.47%이다.    

최근 국민일보 보도에서 다음세대에 대한 교육 문제는 출산율 저하와도 

맞물려 심각하게 보도되었다. 

 

‘2022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에서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출생아는 겨우 24만 9,000여명에 그쳤다. 2012년(48만 5,000여명)과 비교하면 

10년만에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것이다. 교회학교도 저출산 충격을 그대로 

받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최근 10년간 교세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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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에 다니는 12세 이하 아동은 26만 977명이었으나 지난해엔 14만 

3,278명이었다. 감리교회 출석 어린이가 10년 만에 45% 감소한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 2012년 발표한 영아부(만 36개월 이하)부터 

소년부(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등록 인원은 30만 1,409명이었다. 2021년 

집계에서는 그 수가 41.5% 감소한 17만 6,321명으로 나타났다. 예장통합 

서울서북노회가 지난해 4월 소속 교회 215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3%가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지난 2일 

개신교인(2,000명) 비개신교인(1,000명) 목회자(802명)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꼽는 가장 큰 어려움도 ‘다음세대 

교육 문제’(45.6%)였다.1 

 

특별히 다음세대 교육 문제와 함께 주목해야 할 주요 교단의 교인수 추이가 

있다. 2011년 8,367,983명을 기점으로 ‘2012년’부터 교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2 교인 수가 줄어든 2012년 시점에서 교회학교는 2023년 

현재 40%이상 절반 가량 학생 수가 대폭 하락했으며, 목회자들이 주목하는 가장 큰 

난제로 나타났다.  

교인수의 감소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2010년 ‘대광고 강의석 사건’의 대법원 판결,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기독교학교 선교활동 제재3(서울시교육청 2012년), 2012년 

명지고 ‘신앙부흥회’편향적 보도4, 2019년 ‘동성애’ 관련 한동대ㆍ숭실대학교 

                                                                 
1 국민일보 (2023.3.6). 
2 부록 참조. 
3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

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2018-2019년에는 경상남도에서 경남교육청 주도로 제정

이 시도되었지만, 기독교계를 주축으로 하여 3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심하

여 결국 제정 시도는 좌절되었다. 2020년 충남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7월 10일 공포되

었다. 2023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

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발의되었다. 
4 2012년 8월 9일 한겨레신문 사회면에는 기말고사 후 축제 성격이 강한 7월 교내 ‘신앙부흥회’를 

<수업대신에 ‘할렐루야’, 학교는 ‘종교감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악의적 기사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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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독교대학 제재5, 2020년도 ‘교사임용관련’ 명지고 서울시교육청 제재6 등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  

제 21 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전체 사립학교법의 61% 

개정안으로 사학법 전체 조문 74개 조항 중 45개 조문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중 

사학 지원에 관한 개정안은 전무하며, 대부분 사학 규제에 관한 개정안으로 

점철되었다. 기독교학교는 내적으로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기독교교육에 대한 질적인 평가, 외적으로는 평준화 정책,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사립학교법 등 법과 제도의 위기와 함께 기독교에 대한 편향된 부정적 

사회 인식과 더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종교화 현상과 한국교회의 약화, 인구감소와 사립학교 준공립화에 따른 

기독교교육 제재 등으로 기독교학교 정체성의 위기와 교육정책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7과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8는 특색 

                                                                 
5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한 숭실대와 한동대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기

독교 신앙을 설립이념으로 한 학교에서 다자성애(난교), 동성애 합법화 등 부도덕한 성적자기결정권 

강연회를 허락하고, 성소수자 커플 결혼식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와 도덕성 파괴,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과 종교 자유의 침해를 받고 있다. 
6 “2017-2019학년도 명지고 기간제교원 초빙 공고에서 2차 시강 및 면접 당일 제출 서류로 해당자에 

한하여 ‘세례교인증명서’제출을 명시하였다. 교육청은 ‘면접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구직자에 대해 직무수행에 필요하

지 않는 사상, 종교 등 민감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

다. 기독교학교에서 설립정신과 교육방침에 따른 직무수행과 무관하거나 반하는 비종교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가 교사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도 교사초빙으로 세례교인증명서와 신앙

교육 계획서 제출, 신앙인격 교육계획 발표 및 면접이 주어졌던 당시에 비해 교원임명권을 가진 사립

학교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부록 참조. 
7 “초중등교육법 제3조는 학교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분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사립학교에 대한 언급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을 그 정체성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학공영화 정책은 사립학교의 

공립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사립학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사립학교로서 기독교학교는 그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박상진,“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기독교학교 』(2022 가을호), 39. 
8 “2025년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는 ‘고교학점제’도 사립학교, 특히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하고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다양성과 

이를 위한 학생의 선택권을 신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다양성과 학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교는 획일화시켜 놓고 그 안에서 과목만 선택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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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교 단위 교육과정을 무력화 시킴으로 기독교학교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공교육의 위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종교계 

사립학교(종립학교)가 처한 위급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이다. 

기독교학교는 과거 평준화에서부터 사립학교법 개정과 다가올 고교학점제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세운 목적인 설립정신구현과 교육방침 상실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에 의해서 세워진 교육 방향은 개인의 학습권과 자율성에 초점을 

두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공동체성은 약화되었고, 

공교육 특별히 기독교학교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기독교학교의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연구자가 현장에서 사역하는 교목으로서 명지고등학교에서 직접 

경험했던 위기 상황과 더불어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대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전개 

 

제 2 장은 본 논문의 사상적 배경으로 미국의 존경받는 교육 지도자이며 

사회 운동가 파커 팔머(Parker J. Palmer)의 이론적 개념인 ‘진리 공동체’를 

바탕으로 전개한다. 교육은 위에서 강하게 통제하고 전달하는 억압된 형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와 교류 속에서 그물망처럼 서로 얽혀 있는 친근한 ‘연합’의 

구조라는 점을 강조한다. 제 3 장은 초기 기독교학교가 권위와 군림의 일방적 

                                                                 
고교학점제는 학교단위의 교육과정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교육은 과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전체가 교육과정이며, 형식적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건학이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박상진,“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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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아닌, 가장 낮고 천하다는 계층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 진리를 향해 함께 

손잡고 치유해간 그물망 구조의 교육 선교의 역사를 살펴본다. 천대받던 이들이 

최고의 인재요 지도자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요, 억압과 고통의 시대를 이겨낸 

기적의 역사이다. 학원 선교 목적을 위해 교육하였던 기독교학교 진리 공동체를 

통해 변화된 백성과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 회복, 전국 823개의 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3.1운동을 비롯한 독립 운동, 기독 리더십을 가진 인재 양성을 

통해 구국 운동을 펼쳤던 역사들은 기독교학교가 있었기에 가능한 행보들이었음을 

소개한다. 제 4 장은 현재 기독교학교 정체성의 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기독교학교의 교육이 위축된 상황, 명지학원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설립정신과 교육방침의 직무를 수행할 교사 임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사학의 기본권인 교원 임명권을 침해한 사례, 왜곡된 

언론보도에 관하여 관계기관들과 연합적 대처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해결해간 

상황들을 기술한다. 제 5 장은 기독교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온 

명지고등학교 기독교교육 실제의 역사를 연구자의 교목 활동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 당면한 기독교학교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연합활동을 통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명지고등학교 신임교사로 임용된 교사와 졸업생의 

간증을 통해서, 기독교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인한 가르침 

그리고 배움의 영성에 대한 중요성과 당위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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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파커 팔머의 진리 공동체 

 

2.1 다음 세대의 위기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위기는 촉법소년의 문제들과 함께 큰 불안감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학교는 설립목적과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교육 공동체이기 보다는 개인의 특수성과 선택권에 더욱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준으로 교육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세워진 

교육 공동체들이 획일화 속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천종호 판사9는 ‘법의 잣대는 엄격하게 하지만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보는 

시각은 더욱 따뜻해야만 세상은 더욱 정의로운 세상을 맞이한다’고 믿는다. 그는 

‘인간은 공동체적 피조물인 동시에 관계의 중요성을 가진 존재’임을 강조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두 가지 근본 전제가 주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다. 창조된 존재라는 것은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뜻이고,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

터 타자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전제는 기독교인 정체성의 

근본이다.10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인간에게 보여 주신 다음 그 사랑을 하나님

께 갚을 수는 없으니, 대신 인간 상호 간에 갚으라고 요청하신다. 이것이 바로 

                                                                 
9 “소년범들을 법정에서 엄하게 꾸짖는 ‘호통 판사’, 자나 깨나 소년들 생각 뿐이라는 뜻의 ‘만사

소년’, 오랜 소년법원 판사 생활 중 얻은 ‘소년범의 대부’ 등의 별명을 가졌다.” 천종호,『하나님 

나라와 공동선』(서울: 두란노, 2022), 프로필 참조. 
10 Ibid.,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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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웃 사랑을 

위한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이웃으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

해, 이웃으로 하여금 잃었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영

화롭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11  

 

천종호 판사의 이야기는 파커 팔머12의 ‘진리 공동체’와 맞물려 있다. 

일방적 형태의 전통적인 집단 모형은 관계성과 개인의 능력이나 내면 성향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 축적만을 중요시하는 인간을 양성해낸다. 이러한 사회는 

학벌주의를 낳고 그로 인해 인간 교육은 실종되고 만다. 부도덕적이며 공익의 

관점을 갖지 않는 엘리트를 만들어낼 뿐이다. 교육현실13은 학생의 요구와 관심에 

따라 오직 입시에서의 승리라는 한 목표로만 몰고간다. 학생들은 공부 못하는 것 

하나만으로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인생으로 전락한다. 팔머는 이런 비교육적 평가가 

계속될 때 다수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실망감을 품게되며, 결과적으로 몇 명의 

엘리트들 만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극소수의 사람들 만이 권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희소성 가진 엘리트 계급이 

형성되어 공동체 파괴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고 있다.14  

                                                                 
11 Ibid., 143. 
12 “파커 팔머는 미국의 존경받는 교육지도자요 사회운동가이며 ‘미국 고등교육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명이자 지난 10년간 ‘중요한 이슈를 제기한 핵심 인물’로 선정된 인물이다. 그의 

교육철학은 지성, 감성, 영성을 하나로 통합하며 ‘교사의 교사’,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우며, 4개 

대학의 명예교수, 전미교육언론협회로부터 ‘교사와 개혁가들에게 공동체, 안다는 것, 영적으로 

하나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주었다’는 이유로 특별공로상을 수상하였다.” 
김종화,『파커 팔머 (Parker J. Palmer)의 진리 공동체 연구』(감신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2. 
13 “기계적 암기식 교육에 대하여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iere)는 학생이 은행 금고이고 교사는 

예탁자로서 예금을 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 나타난다고 비판을 가한다. 의사를 소통하는 대신 교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인내를 가지고 취득, 암기, 반복하는 학생들에게 저장을 시킨다는 것이다. 

은행저축식 개념에는 암시적으로 인간과 세상이 양분되어 있다는 가정이 있다. 인간은 단지 세상 안에 

있으며 세상과 함께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인간은 구경꾼이며 재창조자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의식적 존재가 아니며, 그는 단지 의식의 소유자일 뿐인 

것이다.”김영래,『기독교교육과 앎』(서울: 다산글방, 2002), 258-259. 
14 “팔머는 이 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보며, 미국인들은 세계인구의 6% 남짓을 차지하지만 세계 

자원의 1/3이상을 소비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다수에 대한 소수 지배의 희소성에 대한 가정과 

합리화, 공동체의 파괴에 대하여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Parker J. 

Palmer, 『예수가 장자를 만날 때』, 한희지 역 (서울: 도서출판 다지리, 2001), 16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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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머의 ‘진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이 아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었다. 관계성이 없는 

‘죽은 집단’이 아닌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 있는 공동체’ 

모형들을 파악해 내었다. 둘째,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전통적 모형과 관계 

지향적인 진리 공동체의 모형을 분석해 내었다. 교육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내었으며 나아가 해결 방안으로서 

후자의 모형을 소개 하였다. 셋째,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동체 내에서 이룰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진리를 발견하며 실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넷째, 교수-학습 과정의 변화를 

모색하여 교사와 학생의 적용점을 찾았다. ‘education’의 의미처럼 ‘끄집어 

넣는 교육’이 아닌 ‘이끌어 내는 교육’으로 공동체 교육을 완성하였다. 15  

 
 

즉 팔머는 ‘교육은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함께 살아가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실의 규명과 

함께 관계성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를 학습의 목표로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2.2 진리 공동체 모형 

 

팔머는 가르침에 대하여 “진리 공동체가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16라고 정의한다. 단순히 강압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관계들이 그물망처럼 풍요롭고 복합적이다. 듣고 말하고 다른 

이들에게 요구하며 책임지는 새로운 이미지 형태이다. 다른 이들과 함께 단절된 

것에 대해 깊이 살펴보는 구조이다. 교육의 본질에 따른 최선의 치유책을 찾아가는 

일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는 ‘진리 공동체’이어야 한다. 진리 공동체 

모형은 공통적인 주제를 향해 수렴하며 나아간다. 팔머에게 인식은 관계를 통한 

                                                                 
15 김종화,『파커 팔머 (Parker J. Palmer)의 진리 공동체 연구』, 3. 
16 Parker J. Palmer,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종태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200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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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의 서클 안에는 늘 하나의 주제가 있다. 객관론 사다리의 맨 꼭대기

를 점유하는 대상과는 아주 큰 대조를 이룬다. 주제와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인

식, 가르침, 배움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주제는 관계에 이바지하지만, 대상은 

그렇지 못하다. 타자를 하나의 주제로 생각할 때, 우리는 타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 타자를 인식한다.17 

 

 

 

단순히 자신이 지식을 받고 축적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 관계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대한 스승은 진실을 일깨워 서로 만나 직면케 

하는 사람이요, 교육은 활발한 관계 순환 속에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 

 

‘교육하다’(educate)의 어근적 의미는 ‘이끌어내다’(draw out)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따라서 교사의 임무는 학생들에게 사실들을 채워 넣는 것이 아

                                                                 
17 Parker J. Palmer,『가르칠 수 있는 용기』이종인 역 (서울: 한문화, 2002), 178. 

그림 1 진리공동체 모형(Parker J. Palmer, 『가르칠 수 있는 용기』,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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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학생들의 내면에 들어 있는 진리를 불러 일으키는 것임을 상기시켜 준

다.18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아보다 더 큰 세상, 자신의 개인적 경계를 

확장시켜 주고 자신의 공동체 의식을 넓혀주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나는 것을 

최고로 중요시한다. 학생들은 위대한 스승을 가리켜 사물을 ‘소생시키는’ 사

람, 학생들에게 삶의 진실을 일깨워주는 타자성과 만나게 해주는 사람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주제와 인식자 사이에 수없이 많은 화살표의 관계망이 있다. 

이것이 진리 공동체의 핵심인데 이를 리얼리티 즉 실재라고 본다. 실재는 관계

의 연결망이며, 우리는 그 연결망 속에서 일체감을 획득할 때 실재를 인식하게 

된다. 이는 결코 직선적, 정태적, 위계적이지 않고 순환적, 상호작용적, 역동

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19  

 

 

팔머에게 있어서 진리는 인격적이다. 모든 진리는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서 

알려진다. 진리가 인격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상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또한 대상이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예수가‘내가 진리다’라고 한 것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선언이요 성육신 시킨 진리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로, 또 

자신을 통해 인간 및 비인간 세계로 이루어진 전체 공동체와 관계로의 초대이다. 

이것이 세상의 단절과 분리를 넘어서는 예수의 넓은 포용력이요, 인격적인 

진리이다. 

 

기독교 전통의 중심 주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자신과 우리 세계 바깥의 천

상의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세계를 있

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이다. 

영과 물질이 하나로 융합되었고 온전하게 되었다. 이 진리는 ‘타당한’ 개념이 

아니라, 살아 있는 성육신이다. 기독교 영성에 의해 형성된 교육은 우리를 성육

신적, 인격적 진리로 이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반응을 하는 유기적 몸으로

서, 창조성과 자비가 있는 살아 있고 성장하는 공동체로서 인식하게 된다.20우리

가 진리라 불리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만이 예수라 불리는 한 개인과 우리 

                                                                 
18 Parker J. Palmer,『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74. 
19 Parker J. Palmer,『가르칠 수 있는 용기』, 178-179. 
20 Parker J. Palmer,『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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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다른 사람들 속의 진리 뿐만 아니라 마틴 부버(Martin Buber)가 말하는 

더 이상 ‘그것’(It)이 아닌 철저하고 깊이 있게 ‘당신’(Thou)인 우주 전체

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의 인격적 진리는 분리적이거나 차별이지 않고 

궁극적으로 넓은 포용력을 지닌다.21 

 

 

2.3 진리 인식의 방법 : 기도 

 

팔머는 기도로 충만한 앎을 이루는 교육방식을 요청한다. 기도가 바로 

관계성의 실천을 가져오며 광대한 생명 공동체로 들어가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자신과 타인, 인간과 인간 외의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얽힌 

생명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이다.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다른 이들과 

세계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으며, 자기 욕망이나 만족을 위해 이용하거나 조작하지 

않는다. 스스로 상호성과 책임성의 끈을 느끼도록 손을 내밀 때, 초월적 중심을 

알게 되며 공동체는 하나로 결합된다. 공동체 안에 자신의 자리를 잡는다.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공동체가 분열과 파괴되어가는 현상 속에서, 기도는 자신을 

결합시켜주는 중심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중심의 실재 또한 자신을 향하여 옴을 

알게 된다. 

 

기도를 통해, 만물의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랑에 말을 걸 뿐 아니라, 또한 

그 사랑이 내게 말을 걸어와 나를 격리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공동체와 자비로 

불러들이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를 창조했으며 지탱하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각자를 세세하고 깊숙이 알고 있으며, 그 사랑이 아는 바 된 우리는 우리가 의

존하고 또한 우리에게 의존하는 창조 세계 공동체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깨닫

게 한다. 따라서 기도에 흠뻑 젖은 지성은 더 이상 분리와 정복, 조작과 지배를 

목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이제 사고는 사랑의 행위, 공동의 유대를 인정하고, 

창조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올바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22  

                                                                 
21 Ibid., 83. 
22 Ibid.,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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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현대 문명의 사고는 전문화, 기계화, 자동화로 대표되며, 

‘지식’에서 ‘삶’으로의 요청을 단절시켰다. 이는 팔머가 말하는 ‘가르침이란 

진리 공동체가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라는 정의가 학교에서 실현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학교는‘삶’이 버려진 ‘지식’을 가르치는 곳으로 

변모되었고 경쟁력만을 강조하는 잘못을 범하게 했다. 이로 인해 다수 학생들은 

버려지고 짓밟히게 되면서 일탈을 가져왔다. 촉법소년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교육 

공동체의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현실 속에서도 교육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재고 없이, 여전히 교육은 학생의 개인적 요구에만 점철되어 관심을 

더욱 집중하고 있다. 오직 입시에서의 승리라는 목표로만 몰고가는 교육현실은 

교육현장을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공장에서 불량품을 분류하듯 

‘문제아’라는 낙인 아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고, 배우는 ‘지식’ 

또한 시험을 위해 정보를 기억하는 죽은 ‘지식’이 되고 있다. 교육 기관은 기업이 

요구하는 ‘상품’ 생산의 현장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에 교육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팔머의 ‘진리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조와 사상은 교육에 새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대안이다. 단절된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진리를 향한 그물망 같은 관계성을 형성해갈 때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게 

된다. 이는 현재 공교육과 함께 기독교학교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주시해야 할 핵심사항이다. 과거 이 땅에 초기 학원선교를 위해 기독교학교가 

‘진리 공동체’를 세움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회복되었고, 

고통의 땅은 은총의 땅으로 변하였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 교육 현안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또한 제시하고 있다. 

  



14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洋鬼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은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23 

  

                                                                 
23 언더우드 기도문(1890년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됨(언더우드가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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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초기 기독교학교 

 

3.1 기독교학교의 출현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3:16). 1885년 부활절 아침,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빛을 전할 선교사들은 사명을 가지고 조선에 발을 

내딛는다. 과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였고, 교육과 치유를 

표 1 기독교계열사립학교(백영철, 『종교와 생활II 상』(서울: 생명의말씀사, 202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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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주었다. 여기에는 수 많은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 소외된 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노예와 같은 식민지 

사회에서 진리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가르치며 파괴된 

인권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 쳤던 삶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24   

1890년을 전후로 하여 기독교학교들은 선교사들과 한국의 토착교회와 

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학교가 설립된다. 1884년 9월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알렌(Harace N. Allen)이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한 이후 1885년 4월 북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H.G. Underwood), 미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H.G. Appenzeller) 부부가 

한국에 들어와 각각 경신학당과 배재학당을 설립한다. 그 직후 스크랜턴(W.B. 

Scranton)과 스크랜턴 대부인(M.F. Scranton) 등이 입국하여 이화학당을 

설립하였다. 미국 북장로회만이 아니라 1889년 호주장로회, 1890년 영국 성공회, 

1892년 미국 남장로회, 1896년 미국 남감리회, 1898년 캐나다 장로회 등이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이들이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학교를 설립하였다.25 

 

우리나라의 새 교육의 시작인 배화학당, 이화학당, 경신학당, 대성학교, 오산학

교 또 그 밖에 서울과 시골에 일어났던 수많은 학교, 신문, 잡지, 병원 이런 것

들이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으로 된 것이었다. 이 때에 사회

의 각 방면에 일어났던 원기와 맑은 공기와 혁신의 기분은 실로 몇 백년 이래 

처음으로 보는 현상이었다. 촌락마다 신문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일어나고 머리

를 깎고 단출하고 물 들인 옷을 입고 북과 행진 나팔에 맞추어 체조를 하고 씩

씩한 곡조의 노래를 하고, 샤포를 쓴 학도생이라면 그저 무조건 받들어 주고, 

                                                                 
24 “고종 황제의 신임을 받으면서 ‘양대인’(洋大人) 칭호를 받았던 선교사들이 보여준 겸비와 섬김, 

희생과 봉사의 삶은 토착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특히 봉건적 사회 체제에서 억눌리고 

소외당했던 민중 계층과 빈곤 계층, 여성들을 향한 선교사들의 사랑 실천은 낯선 종교, 낯선 문화에 

배타적이기 쉬운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기에 충분했다. 가진 자를 위한 종교, 실천이 따르지 않은 

이론적 종교로서 전통종교에 한계를 느끼고 있던 이들이 자기희생과 사랑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실천하는 새로운 종교에서 희망을 찾았다. 복음의 씨앗은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의 토착 속에 

뿌려지기 시작했다.”이덕주,『한국교회 이야기』(서울: 신앙과지성사, 2010), 55. 
25 박상진,“3.1운동 100주년과 기독교학교의 과제,”『3.1운동 100주년 기념 전국 기독교학교대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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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모여서 하는 연합 운동회 때면 그야말로 강산이 들썩들썩하는 흥분이었

다. 그리고는 서울ㆍ시골 할 것 없이 비분강개하는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가득 

찬 연설회ㆍ토론회가 연달아 일어나고, 민중을 깨우자는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

났다. 사람마다 하는 소리가 개명ㆍ개화요, 입마다 외치는 것이 삼천리 강토, 2

천만 민족이었다. 이리하여 양반의 학정 밑에 짜 먹히고, 짜 먹혀 마른 나무같

이 되었던 나라에 새 봄이 돌아온 듯하였다.26  

 

서양 선교사 혹은 그들로부터 직접 영향 받은 한국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육 기관은 진취적 민족주의와 영혼을 꿰뚫는 기독교 신앙으로 한국 민족의 

억눌린 민족혼을 일깨워 근대적 민족 자주 운동과 사상을 형성하였다. 이승훈, 

조만식, 서재필, 김규식, 김마리아, 김구 등 빼어난 민족 지도자들이 나타난다. 

서구의 신학문과 민족 정신을 결합하는 민족 운동과 교육운동을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서 끊임없이 추진한다. 뛰어난 사상가 유영모와 함석헌, 소설가 이광수, 김억, 

한스러운 민족 정서를 노래한 시인 김소월과 나도향과 윤동주, 한글 학자 주시경,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등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다.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는 자신의 소망을 

밝혔다. 

 

지금 내 눈앞에 명백히 기독교국가가 된 한국을 볼 수 있을 것만 같다. 이는 악

정과 무지와 미신의 속박에서 정치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나라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도시의 거리와 시골 마을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기독교 신자인 교사가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주요 도시에는 고등학교와 대학이 세워지는 것이고... 기독교적 가정, 기독교적 

촌락, 기독교적 위정자, 기독교적 정부가 나타나기를 희망한다.27 

 

 

                                                                 
26 함석헌,『뜻으로 본 한국역사』(서울: 한길사,1993), 260-261. 
27 Horace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08),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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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 뿐 아니라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한국에 파송 된 서구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열정에서 큰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그 통로로 

학교교육을 택하였다.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국가의 

목표를 마음에 품고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교육을 위한 사립학교와 대학을 

설립하였다. 절제를 가르치고, 농촌을 개혁하고, 민중을 계몽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제를 철폐28하는 데 한몫을 하였다. 기독교에서 조선의 근본적인 

문제인 일제 식민지를 극복할 목표와 힘을 공급받았다. 3.1 만세운동을 비롯한 

의열단 운동과 무장독립투쟁에 앞장섰고 상해임시정부 수립에 적극 가담하였다.29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국가 공식 행사를 기독교적으로 

진행하기 원하였다. 초대 국회 개원식에서 감리교 목사인 이윤영이 대표기도를 

인도하였고, 초대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직무를 다할 것을 

선서하였다. 제 1 공화국에서 정부와 교회의 관계는 밀접하였으며 공직에 등용된 

사람 중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았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도 아니고 당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도 아니었지만, 일정부분 시민종교(civil religion)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30 

 

 

 

 

                                                                 
28 “차별이 심한 중에 가장 억울한 계층의 사람들은 천민들이었다. 관청에서 부리는 종이나 집에서 부

리는 종이 있었고, 광대, 무당, 사당, 백정 등은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로 일종의 재물과 같이 사기

도 하고, 팔기도 하였으며, 다른 집으로 보내기도 하였고, 그리고 부모가 자손에게 상속하기도 하였

다.” 김낙환, 『아펜젤러행전』(서울: 청미디어, 2014), 74. 
29 장동민,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기독교학교,” 『교육대전환의 시기, 기독교학교의 길을 내다 

2022 사학미션컨퍼런스』 (서울: 사단법인미션네트워크, 2022), 28. 
30 Ibid.,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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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재학당(최초의 근대교육학당) 

 

3.2.1.  설립자 아펜젤러 선교사(Henry Gerhard Appenzeller,1858-1902)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최초의 복음 선교사로서 한국 감리교회의 초석을 

놓았으며,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31 한국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선교, 교육, 성서번역, 교회 설립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활동을 했다. 그는 단지 

기독교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 그가 

이룩한 많은 업적들 가운데 배재학당을 설립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최초로 

근대교육을 실시한 것이 우리 민족사에 끼친 가장 위대한 공헌이라 할 것이다. 그는 

교육을 통해 침몰해 가는 조선의 운명을 구원 할 희망을 찾고자 했다.32  

아펜젤러는 23세 되던 해 1881년 2월 19일 대학 3학년 때, 그는 해외선교에 

대한 설교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고, 선교사업을 위하여 호주머니를 털어 2불 

50전의 헌금까지 하였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월 26일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그의 결심을 적어 두어, 평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바치기로 굳게 

맹세하고 있다. “내 생애의 야심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체를 바치는 데 있다.” 

33 이런 아펜젤러의 굳은 결심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대학 

졸업 후 곧 드루신학교에 입학하여, 그의 결심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31 양화진 문화원 편,『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서울: 홍성사, 2015), 43.  
32 이성덕, “한국 근대교육과 선교의 선구자 아펜젤러,” 전용재 편저,『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서울: KMC, 1993), 64. 
33 “아펜젤러는 웨스트체스터사범학교(Westchester Education College)와 

플랭클린앤드마샬대학(Franklin and Marshall College)을 졸업하고 드루신학교(Drew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신학교 재학 시절, 아펜젤러는 전국신학교연합집회에서 한국 선교사의 

사명을 깨달았고, 그곳에서 훗날 함께 한국에 온 언더우드를 만났다.” 양화진 문화원 편,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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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신학교에 들어와서도 그의 외국 선교에 대한 정열은 조금도 식지 

아니하였다. 앞으로의 큰 일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비쳐진 한국의 이미지는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었고 ‘은둔국’ 

또는 ‘말라리아와 모기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당시 한국에 간다는 

것은 이런 무서운 병과 무지, 미신 등과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여간한 용기와 모험심이 있지 않으면 한국에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34    

남이 못 가는 곳, 가기를 꺼려하는 곳을 그는 스스로 찾아 간 것이다. 일단,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 바치기로 결심한 그에게는 어떠한 수난과 고통과 시련도 그의 

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사자같이 담대하고, 여자같이 부드러우며, 주님을 위한 

열심은 불타고, 인간이 만든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일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이 특히 한국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아펜젤러야말로 한국을 위한 

전천후사도(全天候使徒)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35 

우리나라 땅을 처음으로 밟은 아펜젤러는 다음과 같은 감격 어린 기도문을 

그의 보고서 끝부분에 써 보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 곳에 왔습니다. 그 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

서.36 

 

 

                                                                 
34 “졸업을 앞두고 먼저 한국에 가겠다던 아펜젤러의 친구 왓워드가 감리교 선교부로부터 한국행 

선교사 임명까지 받고도, 갑자기 ‘부득이한 개인 사정들’ 때문에 그의 한국행을 포기하고 말았다. 

아펜젤러는 이 왓워드와 심각하게 의논한 후 친구가 못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배재100년사편찬위원회,『배재백년사』(서울: 한밤의소리사, 1989), 21. 
35 Ibid., 21. 
36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아펜젤러 추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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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펜젤러의 이 기도는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말해 주는 것이다. 

그는 이 땅에 해방자로 왔다.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온 것이 아니라. 무지와 미신, 

질고와 죄악에 얽매인 백성을 그 무서운 쇠사슬에서 풀어주고 절망과 체념 속에 

있던 이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그는 한국에 온 것이다. 그는 

낯설은 땅에서 그의 젊음을 불살랐고 드디어 그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것이다.37 

 

3.2.2 배재학당 설립  

 

한국에 온 아펜젤러 선교사가 벌인 첫 사업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한 일이다. 1885년 8월 시작된 학교는 1887년 2월, 고종으로부터 

‘배재학당’(Hall for Rearing Useful Men)38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39 이후 그는 

순직한 1902년까지 14년 동안 배재학당 교장으로 헌신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재학당 안에 ‘협성회’라는 토론회를 조직하여 독립협회의 서재필, 윤치호 등을 

강사로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의식과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 그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올링거(F.Ohlinger) 선교사를 초청하여 배재학당 안에 

삼문출판사를 만들어, 기독교 소책자들을 출판했으며, <독립신문> 등 일반 신문도 

인쇄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언더우드, 스크랜턴 선교사 등과 더불어 

성경번역위원회를 최초로 조직해서 한글성경번역에도 상당한 공헌을 했다. 특히 

                                                                 
37 배재100년사편찬위원회,『배재백년사』, 27. 
38 부록 참조. 
39 “아펜젤러는 이미 1885년 11월에 미국 공사 폴크를 통해 고종으로부터 학교설립허가를 얻어 

놓았다. 그리고 1886년 6월 8일 2명의 학생으로 정식 학교를 시작했다. 이것이 한국 근대교육의 효시인 

배재학당의 시작이다. 이 학교는 문을 열자마자 학생들이 몰려들어 불과 5개월 만에 학생 수가 32명에 

이르렀다. 영어를 배워 출세하려는 현실적 욕구를 갖고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읽거나 

선교사들의 예배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니 1887년 7월 24일에 

세례받은 박중상과 같은 해 10월 2일에 세례받은 한용경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한국 기독교의 역사 I』(서울: 기독교문사, 1993),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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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배재학당 안에 설립한 협성회와 정동교회 안에 세운 엡윗청년회는 후일 YMCA 

운동의 산실이 되었다.40  

아펜젤러는 조선에 와서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졌지만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가 사망할 때까지 배재학당의 매년 등록생수를 합산하면 약 1,564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평균 3년을 재학하였다고 가정하면, 아펜젤러는 생전에 500여 명 이상을 

가르쳐 한국 사회에 배출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감리교인을 양육했다.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의 

교장으로서 협성회의 창립과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후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근대의식, 그리고 자주독립 사상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 배재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아낌없이 후원을 다하였다. 

이러한 아펜젤러의 정신은 일제 치하에서도 살아 남아 의식 있는 감리교인들이 

독립운동에 나서는데 밑거름이 되었다.41 

이 민족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함으로 유명한 배재의 교훈42인 

즉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마 20:28).43 배재 창설자는 그가 가장 사랑하던 이 성서구절대로 이 

땅의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또 스스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의 목숨도 많은 

                                                                 
40 양화진 문화원 편,『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45. 
41 이성덕 “한국 근대교육과 선교의 선구자 아펜젤러,” 전용재 편,『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79. 
42 ““유용한 인재를 배양하는 배우는 집”이라는 뜻에서 배재학당이라고 지었다. 구한말에는 

개화운동을 위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반일 독립 운동가와 민족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냈다. 유수한 민족적 지도자들을 배양하는 교육사업에 있어서 그 독특성을 인정받았다.” 

배재100년사편찬위원회,『배재백년사』, 43. 
43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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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었다. 즉 남의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버렸다. 

이 성서의 내용을 아펜젤러의 비서이며 한학자였던 조한규 씨가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욕위대자 당위인역」(欲爲大者 當爲人役)이다.44 이것이 바로 

배재인의 정신이요 배재가 구한말과 일제 식민지하에서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그 

갈 길을 비추어 주었던 힘의 원동력이었고 이 원동력에 의하여 많은 배재인들이 

훈련을 받고 어두운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로 나섰다. 즉 이것이 배재의 혼이다. 

개인의 출세와 영달에 앞선 민족구원이 의지와 정열이 이 교훈에서 나왔다는 

말이다. 배재의 창설자는 이 교훈대로 가르치고 이 교훈대로 본을 보여주며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따라서 이 교훈은 추상적인 교훈이 아니요 살아 움직이는 

교훈이다.45 

동문으로는 독립협회를 결성과 독립문 축조, 배재학당 협성회 조직, 

상해임시정부 외교위원장을 지낸 서재필(1864-1951), 독립협회 주도, 대한 자강회를 

조직했던 윤치호(1865-1945), 독립협회 참여, 협성회 창립과 국어문법 완성 등 

주시경 선생(1876-1914), 협성회, 독립협회, 대한민국 임시 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주석,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1875-1965), 청산리 전투 참여한 

독립운동가요, 만주 망명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총사령관, 

광복후 대동청년단을 창설한 지청천 장군(1888-1957), 민요 시인으로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노래한 시인 김소월(1902-1934), 1920년대 한국소설의 전원적 사실주의를 

표방했던 소설가 나도향(1902-1927)등이 있다.  

 

 

                                                                 
44 부록 참조. 
45 배재100년사편찬위원회,『배재백년사』,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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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화학당(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3.3.1 조선시대 여성 

 

초창기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있는 사고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ㄱ”자형으로 예배당을 건축했다.46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유교적 

관념에 따라 남자석과 여자석을 서로 다른 곳에 배치하고, 남녀가 보이는 공간은 

휘장으로 가리고 예배를 드렸다.47  

 

방 한가운데 쳐진 휘장. 그것은 조선시대 남성과 여성을 가로막은 ‘남녀유별’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휘장 한가운데 구멍이 뚫렸

다. 비록 머리 하나 들어갈 만큼 작은 것이긴 하지만 휘장이 뚫리고 그리고 남

성 목사에 의한 여성 세례가 이루어진 것이다.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여성

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등장한 구멍 뚫린 휘장은 오랜 세월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봉건적 ‘남녀차별’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뚫

린 휘장 구멍으로 남녀 간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같은 세례’를 받음으

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된 것을 체험하였다. 기독교 복음 

안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시대 남성 우대 사회 구조 

속에서 한국 여성은 이름이 없었다. 선교사들의 지적처럼 조선 여인들은 ‘이름 

없는 존재’(nameless being)였다. 조선 여인에게 이름이 필요 없었던 것이, 어

려서는 ‘아무개(남성) 딸’, 결혼해서는‘아무개(남성) 댁’ 혹은 친정 고향을 

따서 ‘안성댁’, ‘진주댁’으로 불리다가 아이를 낳으면 ‘아무개(남성) 어머

니’, 늙어서는 ‘아무개(남성) 할머니’로 불렸기 때문이다. 이름은 단순한 호

칭이 아니다. 이름은 존재를 의미한다. ‘이름 없는 존재’란 말은 곧 존재 의

미를 상실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다. 평양지방 

양반 가문 출신으로 세례를 받은 김세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 여자

의 해방은 그리스도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선언하였다.48  

                                                                 
46 부록 참조. 
47 “당시 사회 분위기는 여자가 남자에게, 그것도 서양 남자에게 얼굴을 내보이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남녀 칠세 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란 구호에서 느낄 수 

있듯 봉건사회에서 부부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한 방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륜’(不倫)이고 

‘패륜’(悖倫)이었다.” 이덕주,『한국교회이야기』, 77.  
48 Ibid., 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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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존재 의미가 없었던 시절 스크랜턴 대부인이 세운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게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화학당’(梨花學堂)이라는 이름. ‘배꽃’(梨花)은 조선 왕실의 문양이자 

대대로 동양 미인을 상징하는 꽃이었다.49 스크랜턴 대부인은 “왕실에서 이름을 

내려준 사건은 나라에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학교’라는 풀이로, 비로서 

선교사들이 하는 사업이 한국 정부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다. 굳게 닫혔던 한국 

여성들의 마음이 열리고 선교사들이 하는 일을 인정하기 시작했다.”50 고 했다. 

 

3.3.2 설립자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51 (Mary Fletcher Benton Scranton, 1832-1909) 

 

1832년 10월 9일 목사의 딸로 태어났으며, 1872년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이 

예일대학 학부와 뉴욕에 있는 의과대학을 마친 후, 1884년에 아들 내외와 함께 

선교활동을 위해 출발, 1885년 6월 6일 52세의 나이로 한국에 도착했다. 당시 

한국여성들은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만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 여성 교육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었다.52 여성 선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스크랜턴 여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한 우리나라 근대 여성교육의 선구자다. 

평소 선교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메리 스크랜턴은 남편 사후에 미국 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에서 활동했으며,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부부가 미 감리회 해외 선교회의 후원을 받아 한국 의료 선교사로 가게 되자 자신도 

                                                                 
49 “이화학당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의 정동 일대는 오래전부터 배 밭이었고, 이화정이라는 큰 정자가 

있었다. 고종 황제는 우리 여성들이 배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우라는 뜻으로 ‘이화’라는 교명을 

하사하였다.”이화박물관. 
50 이덕주,『한국교회이야기』, 71. 
51 부록 참조. 
52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스크랜턴 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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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감리교 여성해외선교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에 온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성벽 주위에 버려진 아이들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집에서 학당을 시작했다.53 단 한 명의 

학생을 데리고 시작한 그녀의 학당은 점차 사람이 늘어나 1년 만에 50명이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54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주었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도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 전도에 주력하여 아현교회와 동대문교회, 남대문 상동교회를 개척했다. 

1897년에는 남대문교회에 여성기술학교인 공옥학교를 설립했고, 1906년에는 엄비의 

후원을 받아 진명여학교를 설립하는 일에도 기여했다. 그녀는 시흥, 안양, 수원 등 

서울 외곽 지역을 돌며 순회전도활동을 펼쳤으며, 그 과정에서 수원에 매향여학교를 

세웠다. 그는 여성 전도자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890년경부터 전도부인을 

대상으로 성경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후일 감리교부인성경학원이 되었고 훗날 

협성여자신학교로 발전했다. 세상을 떠나기 이태 전인 1907년 75세 때 쓴 보고서를 

보면 조선인을 향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의 사랑과 선교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여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24년 동안 

헌신한 스크랜턴 선교사를 조선인들은 ‘시란돈 대부인’이라고 불렀다.55  

                                                                 
53 “남녀 귀천의 차등 없는 천부인권을 보편적 진리로 설파한 것은 기독교 교육의 한 성공 사례였다. 

이에 이화 학생들은 1897년 엡워드 청년회(Epworth League)의 여자 회원으로 15명이 가입했고, 이들을 

통해서 회의법의 진행방법 등 민주적인 훈련도 쌓아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퍼해야 할 사람은 

한국의 여자들이다”, “한국 부인들도 점차 학문을 배워 지식을 넓히면 부인의 권리가 남성과 

똑같다는 것과 무지하고 난폭한 남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독립신문의 

여성교육에 대한 계몽은 아직도 소수이기는 하였으나 기독교 교육을 받은 계층이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화100년사 편찬위원회,『이화100년사』 (서울: 신원인쇄소, 1994), 53. 
54 “이화학당에 거는 국왕의 호의는 대단하였다. 1887년 친히 이화학당이란 교명까지 하사하고 

편액(扁額)을 만들어 보내 준 것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화100년사 

편찬위원회,『이화100년사』, 52. 
55 양화진 문화원 편,『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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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이화학당 설립 

 

“우리의 목표는 여인들로 하여금 우리 외국인들의 생활양식, 의복 및 환경에 

맞추어 바꿔지기를 바라는데 있지 않다. 우리는 다만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

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한국이 한국적인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갖기 바라며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한 한국인이 될 것

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 『The Gospel in all Lands for 1888』, 374. 재인용. 

 

스크랜턴은 이름도 없이 억압된 삶을 사는 조선의 여성들을 교육 시켜 보다 

나은 한국인이 되기를 희망했다. 이화학당의 시작으로 남성과 사회의 인식이 

바뀌었다. 양반부인 단체에서는 한국 최초의 여권선언이자 여학교 설치 촉구 

선언문인 ‘여학교 설시통문’56을 발표하는 등 여성교육 확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57 

 

기독교에 의한 우리나라 근대 여성교육의 실시는 남성과 사회의 인식을 바꾸었

을 뿐 아니라, 여성교육의 모형이 되었고 정부와 일반인들의 여학교 설립에 커

다란 자극이 되었다. 특히 이화학당의 교육에서 시작된 여성해방의 기운은 개화

파 인사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해 1894년 갑오경장 때 남녀조혼(早婚)의 폐지, 

과부 재혼의 자유 등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 계급 타파, 남녀평등 

사상 고취, 사회참여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58 

                                                                 
56 “최초 여권 선언인 ‘여학교 설시통문’은 북촌의 양반집 부인들이 주축이 된 ‘찬양회’가 이 

같이 진보적인 선언을 한 것은 당시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학교 설시통문 일명 ‘여권통문(女權通文)’은 근대 여권운동의 3대 요소인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근대 여성운동의 시발이 되었다. ‘이제 우리 이천만 동포 형제가 

성의를 효순하여 해태하던 구습을 영영 버리고 각각 개명한 신식을 좇아 행할 새 사사이 취서되어 

일신 우일신함은 영영한 소아라도 저마는 아는 배어늘 어찌하여 우리 여인들은 일향 귀먹고 눈 어두운 

병신 모양으로 구규만 지키고 있는지 모를 일이로다.’”-1898년 찬양회가 발표한 「여학교 

설시통문」중. 
57 “여왕을 배출한 삼국시대 남녀평등 사상이 강한 고려시대에 비해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존여비 사상과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오로지 의무만 있었다. ‘삼종지도’는 

여성을 남성에 의존하게 하는 대표적인 덕목이었다. 많은 여성들이 이름도 없이 독립적인 인격이나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채, 어려서는 부모에게, 커서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자식에게 의존해 

생을 마치는 일이 허다 했다. 극히 일부 양반 계급 여성들 사이에서 이뤄지던 교육은 여성으로서 

지켜야할 도리와 살림법 등 규방에서 해야할 내용이 전부였다.” 이화여고 창립 130주년 특별기획전, 

『대한민국 여성교육사 1886- 여성, 규방에서 세상으로』. 
58 이화여고 창립 130주년 특별기획전 전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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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합방은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곧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는 교육구국운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육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자주 독립, 자유 민권, 자강 개혁’의 독립협회에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학생들이 

참여해, 남녀평등사상을 전파했다. 여성들은 직접적인 만세운동 외에도 

조선여자교육회, 근우회, 송죽회,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같은 단체를 통해 교육과 

계몽, 생활개선운동을 펼치며 항일운동을 전개했다.59  

 

3.3.4 초기 이화학당의 교육 

 

“여성도 배워야 하고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조선에 힘이 생기고 

강해집니다.”60 초기에는 여자선교사들이 서양귀신, 양귀(洋鬼)라는 이름으로 

불려서 학생 모집이 안되었다. 더욱이 삼종지도를 주장하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여자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양반집 여자들은 낮에 출입을 

삼가했고, 장옷을 입고서야 밖에 나섰다. 

여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 그 누구의 딸이거나, 아내거나, 

어머니였다. 한국에 온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은 여학생과 그들의 부모에게 

호소했다. 그녀의 교육 목표는 기독교 정신에 의한 인간 교육, 즉 건전한 한국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적인 여성을 길러내는 일이었다. 1886년 5월 31일 

밤에 하인을 거느린 정장 부인이 학당에 찾아왔다. 영어를 배우고자 찾아온 이 

                                                                 
59 이화여고 창립 130주년 특별기획전, 『대한민국 여성교육사 1886- 여성, 규방에서 세상으로』. 
60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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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고관의 소실인 김부인이라는 기혼여성이었다. 이것이 이화학당의 

시작이었다. 김 부인은 영어를 배워 장차 왕비의 영어 통역관을 꿈꾸고 있었다. 첫 

번째 학생이 온 다음 달 별단이라는 소녀가 들어왔다.61 별단은 가난을 면하기 위해 

온 것이었지만 스크랜턴에게는 대견한 학생이었다. 이어 꽃님이라는 학생62이 

들어왔고, 네 번째로 김점동이 들어왔다. 점동은 아펜젤러 목사의 집안일을 돌보던 

김홍택의 셋째 딸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로 자라난다. 스크랜턴의 양녀가 된 

여메래는 이화를 졸업한 후 감리교 여선교회의 전신인 보호여회를 창설하고 엄비의 

지원을 받아 진명여학교를 설립한다. 결혼 3일 만에 청상과부 되어 중이 되려다 

이경숙은 스크랜턴을 만나 이화를 졸업한 후 한국인으로 이화의 첫 교사가 된다. 

하란사는 인천별감의 첩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우겨 이화를 졸업한 후 미국 유학하여 

한국 최초 여성문학사가 되어 돌아온다. 이화에 온 이들은 삶이 바뀌었다. 그 삶의 

원형은 그리스도요, 이를 보여준 이들은 선교사들이었다.63 

 

3.3.5 김점동(1877-1910)64 

 

로제타 홀은 1890년부터 1933년까지 43년 동안 의료선교사로 사역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인 보구여관을 비롯하여 평양 기홀병원과 과예여원 

등의 설립과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양의를 양성했고, 여성 

의학교육기관을 설립했으며, 특수교육을 처음 시행하는 등 평생을 한국인, 특히 

                                                                 
61 “가난한 어머니가 딸을 부양할 수 없어 맡기러 왔다. 그러나 몇 달 못 가 다시 딸을 데려가겠다고 

찾아왔다. 결국 스크랜턴 여사는 별단이를 결코 이 나라 밖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고 

나서야 그 어머니를 안심시킬 수 있었다.” 이종용, ‘이화박물관 안내서’. 
62 “1886년 여름 서울에 콜레라가 만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 성 밖에 버려지고 있을 때 스크랜턴 

학당장의 아들인 스크랜턴 의사가 서대문 근처에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꽃님이었

다.” 이종용, ‘이화박물관 안내서’. 
63 이종용, ‘이화박물관 안내서’. 
64 부록 참조. 



30 
 

여성을 위해 헌신했다.65 로제타는 조선선교 초기에 만난 병원 조수 김점동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 의사가 되게 했다. 그녀가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이다.66  

1896년 10월 박에스더는 마침내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현 존스홉킨스 

대학교)에 들어갔고, 1900년 스물네 살의 나이에 한국 여성 최초의 의학 

학위(Medical Diploma)를 받았다. 당시 에스더의 후견인인 스티븐스 부인은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만족스런 학생이었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 

선교 사업에 매우 많은 가치를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였다.”67 고 회고했다.  

1900년 11월 귀국한 박에스더는 보구여관을 시작으로 1903년 평양의 

광혜여원으로 옮겨 홀 부인과 함께 의료 활동을 펼쳤다. 이 무렵 10개월 동안 3천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훌륭한 외과 수술 실력을 귀신이 

재주를 부린다고 여길 정도였다. 맹아학교와 간호학교 설립, 계몽활동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던 박에스더는 고된 생활로 얻은 폐결핵으로 1910년 세상을 

떠났다. 에스더의 죽음을 계기로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은 폐결핵 전문의가 

되어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결핵요양소를 세우고,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하는 등 

결핵 퇴치에 앞장섰다. 

 

                                                                 
65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로제타 홀’ 특별전시관. 
66 “당시 천대 받던 여성, 백정 등 차별 받던 이들은 선교사들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세브란스병원을 세운 에비슨은 백정 출신 박성춘을 치료한다. 박성춘 부탁으로 에비슨은 아들 

박서양에게 의학을 가르쳤다. 결국 1908년 세브란스 병원의 학교 제 1 회 졸업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면허의사가 되었다. 그는 모교에 남아 교육과 진료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그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문제를 삼은 학생들에게 “내 속에 있는 오백년 묵은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과학의 피를 보고 배우

자!”라고 하였다. 그는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학교를 사직하고 북간도로 이주해 구세병원을 개업하

면서 독립운동에 나섰다. 그는 조선 동포를 진료하는 한편 독립운동단체 대한국민회의 군의로 활동하

였다. 박서양은 조선 사회의 가장 낮은 신분 출신이었지만 새로운 학문을 배워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

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일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세브란스가 배출한 큰 

의사였다.” 알렌기념관.  
67 이화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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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스더는 조선 여성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고 갔다. 첫째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치료하고 만나는 이들이 복음을 깨

닫고 예수를 영접해 영혼이 치유되게 한 것이다. 둘째는 짧은 기간의 헌신이었

지만 에스더의 삶을 통해 ‘존재 없음’의 수많은 조선 여성들이 자신들의 가치

를 발견하고, 도전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점동은 박에스더가 되어 조선 여성들

에게 또 다시 빛이 되었다.68  

 

3.3.6. 유관순(1902-1920)69 

 

유관순은 18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다. 그 중에서 1919년 3월 1일부터 

1920년 9월 28일 죽기까지 1년 7개월간 겪은 고난은 꼭 그렇게 살아야 했냐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유관순은 초인이 아니었다. 그냥 그 나이의 소녀였다. 그러나 

인간됨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며 불의를 지적해야 할 때는 담대하였다. 남은 길은 그 

길 밖에 없었다. 유관순은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인간다운 삶을 향해 진정한 자유를 향해 외치고 외쳤다.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무기)를 사용하여 내 민

족을 죽이느냐? 왜 평화적으로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고 만세를 부르며 시가를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질을 해대어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무고한 

수많은 목숨을 저리도 무참하게 빼앗을 수 있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

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며, 누

구도 이것을 빼앗을 순 없다. 무슨 권리로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빼앗으려느

냐?70 

 

 

                                                                 
68 박대성,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전용재 편,『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330. 
69 부록 참조. 
70 “아우내 만세운동 후, 공주지방 법원에서 재판장은 징역 7년을 언도하였다. 만세운동의 

주동자인데다 재판정에서 굽힘없이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소위 꽤씸죄가 더 붙었던 것이다.”  

이종용, “대한독립만세 애국소녀 유관순,” 전용재 편,『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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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관순은 서대문감옥에서도 어윤희, 박인덕 등과 함께 옥중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1920년 3.1운동 1주년 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였다. 밥을 나르는 

여죄수를 통하여 ‘우리나라 독립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싸우자’는 결의의 쪽지를 

돌렸다. 그리고 3월 1일 사무실 괘종시계의 소리를 신호로 독립만세운동을 시작하기

로 했다. 이 3.1운동 1주년 옥중만세운동에는 절도, 강도, 파렴치범, 사기범 등으로 

수감되어 있던 이들까지 합세하는 등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 만세 소리가 감방

을 지나 거리까지 흘러나와 모화관, 냉천동, 애오개, 서소문 일대로까지 번져 전차

가 불통되고 경찰서 기마대가 출동하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인하

여 다시 많은 우국지사들이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유관순은 매를 맞

아 방광이 터지고, 그 후에도 계속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세를 부르며 그만큼 고문

을 받았다. 유관순은 결국 형기도 마치지 못한 채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감옥에서 사망하였다. 무덤마져 사라져 유관순은 아무 흔적이 

없지만 본이 되는 그의 삶과 정신은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있다.71  

이화여고 창립 110주년을 맞아 유관순의 애국 정신을 다시 기리면서 명예 졸

업장이 수여(1996.5.30) 되었다. 유관순에게 추서한 건국훈장(3등급, 독립장 

1962.3.1)은 훈격이 낮아,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

국장’이 서훈되었다. 뉴욕 타임즈에서는 동양인에게는 처음으로 그녀의 독립정신을 

기리며 죽은 지 98년 만에 ‘한국독립을 염원한 10대순교자’라는 제목의 추모 기사가 

쓰였다.72  

 

 

                                                                 
71 Ibid., 412-413.  
72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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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신학당 

 

3.4.1 설립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73(Horace G. Underwood, 1859-1916)  

- 원두우(한국이름) 

 

19세기 중반 미국에서는 제2차 대각성 운동(The Second Great Awakening)의 

영향으로 해외선교열기가 고조되었다. 특히 무디(Dwight L. Moody)의 영향으로 

학생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이 조직되어 약 2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 선교사로 가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다. 언더우드의 조선 

선교 결심 과정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홀에 전시된 그의 일기에서 잘 

나타난다. 

 

어려서부터 내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내가 뉴브런즈윅 신학교 2학년 때 

신학교 선교지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급우 앨트먼(Albert Altman)은 조선에 대

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 때 조선을 처음 알았고 강한 인상을 받았으나 그동안 

꾸준히 인도어를 공부하며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내가 그곳에 가겠다

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다른 신학생들도 조선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았으

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무렵 나의 마음에 돌연 하나님의 목소리가 

강하게 들렸다. “너는 왜 조선으로 가지 못하느냐?” 그때서야 비로소 미(未)

전도 국가인 조선에 선교의 우선순위가 있으며, 이 조선 선교는 바로 나 자신이 

해야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나는 그동안 준비해 온 인도 선교를 

포기하고 마침내 조선 선교를 결심했다.74  

 

미북장로교선교부는 1884년 7월 28일을 기하여 언더우드를 초대 조선 

선교사로 정식 임명했다. 언더우드는 우선 영국에 가서 친척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73 부록 참조. 
74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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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미국을 거쳐 1884년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배편으로 다음 해 1월 

일본에 도착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부두에 상륙하게 되었다. 

언더우드는 미국을 떠나기에 앞서 선교의 동반자가 필요해서 한 여인을 골라 

약혼했으나, 그 약혼녀는 선교에 관심도 없었고 언더우드의 큰 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존경심을 갖지 않았다. 장차 개척 선교사가 감당해야할 엄청난 고생과 

역경을 이겨 낼 자신도 없어서 결국 파혼을 한다. 75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파혼까지하면서 이 땅에 온 선교사는 따뜻한 보살핌 속에 교육을 시작한다. 

 

장로교의 언더우드는 고아원 형태로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언더우드는 1886년 1

월부터 고아원 설립에 대한 구상을 가졌는데 고아나 극빈자 아동들을 수용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일종의 기술학교 형태를 구상했다. 정동에 한옥을 구입해 수리

하고 학생 1명으로 정식 문을 연 것이 1886년 5월 11일이었다. 이것이 소위 

‘언더우드학당’이라고 불리는 고아원 학교였다. 그 중 고아에서 대한민국임시

정부 부주석까지된 우사 김규식 등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많이 배

출되었다. 이 학교는 ‘예수교학당’, ‘민로아학당’, ‘구세학당’등으로 불

리다가 1905년에 경신(敬新)학당으로 정착하여 오늘의 경신학교76의 모체가 되었

다.77 

 

양화진에는 언더우드 일가 묘역이 있으며, 이 땅에 초기 선교사로 

연세대학교 설립, 새문안교회, 성서공회, 기독교청년회와 기독교서회 창립, 근세 

여명기 선교와 문화의 개척자로 헌신한 언더우드 공로와 그의 가족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78  

 

                                                                 
75 전택부,『양화진 선교사 열전』(서울: 홍성사, 2005), 55-65. 
76 “‘세계사조를 외면한 구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새로운 배움을 통해 진리를 깨우

쳐 간증하게 하는 부르기도 좋은 이름이어야 함’에 종합적인 결론이 내려져 ‘새로운 것을 깨우친

다’는 추상적이긴 하나 함축성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 경신사편찬위원회,『경신사』(서울: 금영문

화사, 1991), 209. 
7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한국 기독교의 역사 I』, 197-198. 
78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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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경신학당의 교육 

 

경신학당의 교육목표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게하고 개인으로서의 인격완성을 목표로 한다.’이다. 학생으로 

하여금 기독교 정신 위에서 가족, 사회, 국가, 세계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인격을 

완성함과 동시에 각자의 능력과 적성과 흥미를 스스로 탐구하여 최대한도까지 

자기자신을 발전시켜 나아감을 원조한다. 기독교 정신 위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노력하고 협력하는 공민으로서의 발달을 원조한다. 경신학당은 

기독적 전인교육의 이념 아래 인격을 완성함으로써 개성을 신장하여 자주적 

생활능력과 봉사적 정신으로 지성과 덕성을 구유(具有)하게 하고 대한 국민으로서의 

운명과 책임을 자각,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민족 관념을 고취시키며 민주적으로 

국가, 민족의 발달과 인류공영 및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한다는 교육이념을 가지고 

있다.79  

 

3.4.3 경신출신 독립투사(3.1운동 기준) 

 

동문으로는 파리강회회의에 독립청원서 제출과 임시정부 외무총장을 지낸 

김규식(1890년 명예 졸업), 임시정부 내무총장과 국무총리이요 민족의 스승 정치가 

사상가인 안창호(1897년 명예 졸업), 민족대표 33인 중 1인으로 조선총독부에 

독립선언서 통고서를 제출한 이갑성(1910년 5회 졸업),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정재용(1911년 6회 졸업80), 민족대표 48인중 1인이요 3.5 학생운동 총지휘를 

                                                                 
79 경신사편찬위원회,『경신사』, 669-671. 
80 “북한산 백운대에는 3.1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새긴 암각문이 있다. ‘경천애인’이란 네 글자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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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원벽(1912년 7회 졸업), 3.1 및 3.5 학생운동 시위 주도 및 연희전문학교 

청년학생회장 이병주(1912년 7회 졸업), 독립군 모집 및 군자금 모금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자 김인서(1914년 9회 졸업), 영남지방 만세운동을 주도 및 35대 장로회 

총회장 최재화(1915년 10회 졸업), 2.8 학생운동 대표 11인 중 1인이요 한국독립당 

및 한중연합군 창설자 김상덕(1917년 12회 졸업) 동문 등이 있다.81  

 

3.4.4 김규식(1881-1950)82 

 

언더우드는 1886년에는 고아원과 고아학교를 창설하였다. 그때 4,5세된 고아 

하나가 언더우드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게 되었다. 이 고아가 커서 

언더우드의 비서가 되고, 그 뒤 새문안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김규식 박사이다.83 정치적 이유로 부친은 귀양을 가고 모친마저 병환으로 타계하자 

고아가 되어 언더우드 목사의 양자로 인연을 맺은 뒤 경신학교의 모체인 언더우드 

학당에서 초기 교육을 받는다. 김규식은 깊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유학 등을 통해 국제정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지인 수준의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김규식은 파리강화회의를 참석하며 “나라가 없는데 내가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파리에 갈 수 있는가? 백성의 주권을 보일 수 있도록 조선 백성의 

독립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신한 청년당에 전하고, 이에 신한청년당은 백성의 

                                                                 
께 ‘독립선언문은 기미년 2월 10일 최남선이 작성하였으며 3월 1일 탑동공원에서 자신이 독립선언 만

세를 도창했다.’라는 내용을 새겼다. 이 글을 새긴 시기는 3.1운동 이후로 추정되며, 그 목적은 거족

적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영구히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암각문을 새긴 정재

용은 1886년 해주에서 출생한 독립운동가, 1919년 2월 19일 해주에서 상경해 3.1운동의 불을 당겼던 장

본인이다.” 부록 참조. 
81 경신사편찬위원회,『경신사』, 358-382. 
82 부록 참조. 
83 전택부,『양화진 선교사 열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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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보일 수 있는 독립시위를 계획하게 된다.84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민족의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한국의 독립국가 복귀에 관한 청원서’ 및 

‘한국민족의 주장’을 제출하고 일본의 한국침략을 규탄하였다. 도미하여 워싱톤 

구미위원부 위원장에 임명되어 해외 독립운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상해임시정부 

외무총장, 학무총장, 대한독립군단 총사령, 임시정부 국무위원, 민주혁명당 주석,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냈다. 경신학교 설립자로 선임 및 운영이사회 초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무인, 용병가, 독립운동가, 정치가로 활동하였으며 

대한민국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85 파리강화회의 

독립청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민족은 4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주권국가라는 것은 여러 나라들이 조약으로 인정하였다. 

한국의 주권은 이러한 조약으로 인정된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

은 것이었으므로 어떤 한 나라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침범하였다. 

이러한 주권의 침범에 대하여 한국민족은 항의를 하였고 또 하고 있다.  

일본통치의 폭압으로 인하여 이러한 항의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한국의 교육과 사상은 일본이 통제하며 억압하고 있다. 

한국의 재산은 일본이 통제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를 일본정부가 박해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서 시행하였다는 개혁은 형무소내에서의 개혁이나 마찬가지이며 

일본인을 위한 것이다.(이하 생략) 86 

 

 

 

 

 

  

                                                                 
84 함승수,『3.1운동과 기독교학교』, 3.  
85 경신사편찬위원회,『경신사』, 359-362. 
86 Ibid., 36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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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안창호(1878-1938) 

 

경신학교의 전신인 구세학당(구 언더우드 고아원)에서 안창호는 보통반, 

특별반을 거쳐 신학문을 접하고 조교로 봉직하며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유교와 

기독교를 접목하여 인류애의 세계관, 인생관의 기초를 터득하였다. 1897년 

독립협회에 가입 관서지부를 조직하였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탁월한 정신력과 

웅변력을 보였다. 1899년 한국 최초 사학 점진학교를 세워 초등교육을 펼쳤고, 

을사보호조약 체결된 후 1907년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고, 그 사업의 실천을 

위해 평양 대성학교, 정주 오산학교, 마산 자기회사, 서울과 평양과 대구에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민족사상 고취와 애국연설을 감행하였다. 청년학우회 후신인 

흥사단을 창립하였고,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노동국 총판으로 

취임하였다. 윤봉길 의사 거사 후 치안 유지법 위반, 동우회 사건 등으로 

투옥되었다가 출감후 서울대학병원 치료 중 “목인아! 네가 우리 민족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유해는 도산공원에 이장되었고,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추서되었다.87 

 

3.5 3.1 독립운동을 이끈 기독교와 기독교학교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는 기독교학교를 세우고 지원하는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교회와 성도들은 ‘1교회 1학교 운동’을 통해 전국에 기독교학교를 

설립하였다. 교단에서는 소속 기독교학교를 관장하는 학무국을 세워 기독교학교를 

지원 육성하였다. 총회 차원에서 기독교학교 현안을 놓고 정부와 교섭을 하는 등 

                                                                 
87 Ibid., 36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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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학교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유지되었다.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교육은 

기독교학교를 통해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10년 종교계 사립학교 

분포를 보면 전체 학교 801개 중 종립학교는 581개였고, 그 중 기독교는 527개로 

기독교학교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88 기독교학교는 더욱 성장하여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를 한다. 

 

 

1919년 만세운동 등 독립운동에 있어 기독교와 기독교학교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감당하였다.89 교회와 학교에는 주보와 교육자료를 만들 수 있는 등사기(복사기)

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 수 있었다. 특히 전국 823개의 

기독교학교들은 전국에서 발발한 3.1운동의 거점으로 사용되었다.90 기독교학교

의 학생들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어 나누었고, 만세시위의 앞장에 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뜨거운 고귀한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88 CTS 박세현의 크로스뷰 <사립학교법 개정, 기독교학교가 사라진다!> 

https://www.cts.tv/program_site/replay/view?pid=P1394&dpid=289224, 부록 참조. 
89 “3.1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2.8 독립선언서를 한국으로 가져온 김마리아(정신여학교)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항일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김마리아 여사는 정신학원에서 배운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상해임시정부 수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여성들의 항일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함승수, 『3.1운동과 기독교학교』, 4. 
90 부록 참조. 

그림 2 1910년 종교계 사립학교 분포(CTS 박세현의 크로스뷰) 

https://www.cts.tv/program_site/replay/view?pid=P1394&dpid=2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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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만명 내외로 전체 인구의 약 1.5%에 불구하였다. 상해 신한청년단으로 시

작하여, 파리강화회의, 2.8독립선언 및 3.1운동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독립운

동의 중심에 있었다.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91 세계를 깨운 3.1운동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신음하던 

여러 민족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항일 5.4운동과 인도의 반영

(反英) 자치운동을 비롯하여 필리핀과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전세계 

피압박 민족 독립운동의 계기가 되었다.92 

 

헌법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있기에 기독교학교를 

통하여 길러진 교육 공동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근간이 되었다.93 

                                                                 
91 함승수,『3.1운동과 기독교학교』, 18.  
92 독립기념관, 부록 참조. 
93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대한민국헌법전문(헌법 제10호). 

그림 3 지역별 독립시위를 이끈 대표적 기독교학교(함승수,『3.1운동과 기독교학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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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독교학교 정체성의 위기 

 

4.1 기독교학교의 위기 

 

5-1. 귀하가 다니는 학교 안에는 불교,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 포함), 유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천도교, 대종교 등 가운데 두 가지 이상 종교에 관련되는 

종교적 상징물이 함께 있습니까?(예를 들어, 부처님상과 예수상이 학교 안에 있

거나,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와 불교를 나타내는 卍가 함께 있다거나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94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 등 종교적 행위와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학생종교 선전 제한, 특정 종교 반복적 혹은 장시간 언급 행위를 하

여서는 안된다. 교장은 이를 지도와 감독해야하고 종교과목 수업 대체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95  

 

위의 설문에 따르면 기독사학에서 ‘종교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기독 

유물관이나 기도실에 십자가와 불상을 함께 세워야된다’는 사고 발상자체가 

흥미롭다. 조례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는 학교에 반하는 내용이다.96  

                                                                 
94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차별 실태조사 설문조사’(2012.11.09), 부록 참조. 
95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집(서울특별시 조례 제5247호)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참조. 
96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의회를 통해 처음 의결된 이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23년 1월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충남, 제주 6곳이다. 이외에도 

부산, 경북, 대전 등에서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적 

지향(동성애 옹호), 성적 자기결정권, 차별금지 등을 학생인권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이라는 별도의 규정에 성소수자가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사실상 동성애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에 방해되는 규정을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무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학생들에 대한 선교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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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

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

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

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97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며 조기성애화(premature sexualizaton)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구실로 성해방(성적 문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음선필,“기독교학교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기독교학교 신앙교육활성화연구 세미나 

및 공청회』, 2023, 107-108. 
97 서울특별시 조례 제5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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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 충남연구원에서 실시한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에서도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종교행사 및 종교교육을 학생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설문98으로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구성원들에게 심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2012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설문지(시행일자 2012.11.5-11.30) 중ㆍ고등학생용과 교직원용으로 배포한 것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가을햇살 고영일 변호사는 위헌성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설문조사 대상학교 선정의 자의성, 자의금지 원칙에 반하는 평등권 침해 요소가 

있다. 둘째, 설문실시 목적 또는 취지 설명의 위헌성에 문제가 있다. 학교법인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를 한다. 셋째, ‘불편’과 ‘인권침해’를 동일선상에 

올려 놓는 자의적 용어를 사용하였다. 불편함은 피교육생인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교육 자체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를 인권침해로 

혼동케하여 부정적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넷째, 두 가지 이상의 종교적 상징물이 

있는가 등의 설문과 종교자유침해요소이다. 종립학교에 타종교 상징물까지 동등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종교차별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선교의 

취지로 설립된 종립학교에 다른 종교에 대하여 선교할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종립학교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질문이다. 또한 

타종교에 대한 자율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제한한다. 다섯째, 학교 

공식행사나 교육과정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선교목적으로 

세워진 종립학교가 종교 행사의 자유와 종교 집회의 자유로 행하는 예배의식 자체를 

종교침해로 유도하고 있다. 종립학교의 종교행사와 종교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98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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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하고 침해하고 있다. 여섯째 종교 행사 시 돈이나 물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종교차별임을 유도하고, 후원과 모금을 통해 전달하는 NGO 활동에도 부정적 의식을 

심어 주었다.99    

국가인권위원회 및 종교자유정책연구원100은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종교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기독교학교가 마치 

종교차별과 인권침해 기관인양 단정하여 조사를 계속하였다. 이에 기독교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문제제기 및 결의가 있었고, 17개의 교단장, 기독교 주요 연합기관, 

전국 300여개의 기독교 중고등학교 이사장 및 학교장 등의 관계자들이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처를 하였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가 왜 종교차별을 조장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101  

기자회견문에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육기본권’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함으로 인하여 반인권적 행위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사회의 분열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학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교육과 종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육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한 문제, 둘째, 정부의 일방적 평준화 정책에 

의한 피해자인 종립학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정부의 

교육정책이 침묵하고 있는 문제, 셋째, 설문조사는 ‘인권문제’와는 아무 관련 없는 

종교다원주의를 요구하고, 종립학교의 당연한 종교행사를 부정하는 듯한 문항, 

‘고교선택제’를 통해 배정된 학생들의 의사 결정을 무시하는 조항의 문제 등을 

                                                                 
99 부록 참조. 
100 부록 참조. 
101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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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했다. 종립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며, 종교간 갈등, 

특히 ‘기독교’를 특정하여 억압하는 등 부당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였다.  

기독교학교는 현재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독교학교는 

기독설립정신구현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방침에 따라 기독교적인 신앙에 근거한 교육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기독교 복음을 통한 정체성과 인성교육을 통해 전인격적인 성품을 가지도록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민족, 사회와 인류 평화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1974년 고교평준화가 도입되면서 기독교학교는 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학생 

모집과 선발을 행정당국에서 담당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봉급을 교육부에서 

담당하면서, 교육과정이 통제된다. 사립학교는 공교육에 거의 완전히 편입되어 

교육기본법102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설립정신구현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독교학교가 설립정신구현에 입각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편성권, 학생선발자율성, 교원임용 자율성, 등록금 책정 자율성, 법인구성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준화로 교육과정 편성권과 학생선발권, 등록금책정권이 

사라지고, 사립학교법으로 인하여 사학법인구성권과 교원임용권에 제동이 걸렸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학교는 기독설립정신구현을 위한 ‘신앙교육’이 아닌 

공립학교가 실시하는 ‘일반교육’에 준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기독교학교의 위기는 2004년 대광학원 강의석 사건이후 채플 및 기독교교육에 

제한을 가져왔고 2010년 강의석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채플과 종교에 대한 

                                                                 
102 교육기본법 제25조(사학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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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과목 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사학의 목적과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제 

7 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2007년 종교교과 외 복수 과목 개설, 2011년 ‘종교와 

생활’ 교과서에서 2015년 ‘종교학’ 교육과정 개편이 된다. 종교다원주의와 

문화상대주의를 기반으로 기독교교육이 아닌 일반 종교교육으로 대전환을 맞이한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5절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통해 실질적인 

기독교학교의 선교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2012년 6월 11일자 국민일보에 “종자연(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광고 사태 

개입 이후 학원선교 크게 위축”, “종교교육 막아 기독학교 씨를 말리려고 

해”라는 제목 하에 학원선교에 대한 위기감에 보도되었다.103 대광고 강의석의 

사건은 단순히 평준화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그 외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0년 4월 대광고 사건 대법원 판결시 학교 측은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단 

하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반면 강의석씨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타종교가 

합세하여 변호사 45명과 법무법인 18개가 ‘미션스쿨에서 종교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변론을 하였다. 당시 대광학원 이사장 이철신 목사는 교육청은 

간섭정도 아닌 강제로 협박 수준이라며 적당히 타협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104  

2006년 당시 종교계 사립 중등학교 수를 종교별, 학교급 별로 파악하면 전체 

423개교로, 그 중 기독교가 83%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개신교가 285개교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체 67.4%, 그 다음 천주교 66개교 15.6%, 불교 27개교 

6.4% 순이다). 사회적 큰 이슈가 된 상황에서 기독교학교가 피해 당사자로 큰 

                                                                 
103 부록 참조. 
104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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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계 및 관계 기관 등이 적극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한 기독교계 고등학생 한명에 관한 사항이 아닌 시민단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불교계의 합작으로 공격하여 결국 대법원 승소로 이어졌다. 

이제는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한 숭실대와 

한동대에 시정권고를 했다. 기독교를 설립이념의 학교에서 다자성애, 집단난교, 

동성애 합법화, 매춘 등 부도덕한 성적자기결정권 강연회, 성소수자 커플 결혼식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등에 대한 대관 불허 및 징계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헌법상 동성결혼 불허 및 군 동성애는 처벌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는 

헌법에 반하는 사항이다.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과 

종교 자유의 침해 속에서 기독설립정신구현은 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4.2 명지고등학교 학원선교의 위기 

 

2012년 8월 9일 보도된 한겨레신문에 ‘수업대신 할렐루야, 학교는 

종교감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신앙 부흥회 등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비난 

보도가 있었다. ‘차라리 수업하는 게 낫다, 부흥회에 참여하려니 너무 괴로웠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설교가 불편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국민일보는 ‘미션스쿨이 종교감옥? 한겨레 반기독적 보도에 교계 “정론지 

자격없다”’라는 제목의 반박 기사가 실렸다.105 하지만, 신앙 부흥회를 마치고 

쓰기에 참여한 ‘제보한 학생’의 글을 보면‘믿음은 없지만 시간들이 좋았고, 

                                                                 
105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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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적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겨레신문 게시판에는 항의성 글이 

달렸다. 다음은 2012년 8월 10일 CTS 뉴스 보도 내용이다. 

 

앵커: 얼마전 한 진보언론이 미션스쿨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기독교사학에 대한 

터무니없는 기사에 대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에 대한 안티적 성향을 공정해야 할 언론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 듯합니다. 

보도에 고성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겨레신문은 지난 9일 ‘수업대신 “할렐루야” 학교는 “종교감옥”’이

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기독교사립 일반고인 명지고등학교

가 지난달 학교체육관에서 신앙부흥회를 열어 학생들을 참석시키고, 매일 의무

적으로 큐티시간을 가지며, 예배수업 대신 명목상의 대체수업만을 개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명지고는 “한겨레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학생들에게 예배수업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수강학생이 적어 대체과목을 폐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

니다. 학교 측은 “일부 학생들의 불만을 학교 전체의 문제로 비화시킨 것은 심

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도 왜곡보도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학생들은 “고교선택제를 통해 학교

를 직접 선택했으며 학교가 미션스쿨인 것을 알고 입학했다”면서, “학교의 강

요된 종교수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시원(1학년)/ 명지고등학교 

제가 불교신자이지만 명지고 와서 그렇게 종교에 대해 강압받는다는 건 못느끼

고 그냥 기독교가 색다른 매력이 있다, 재밌다는 걸 느껴가지고...그렇게 강압

받았단 생각은 안들었어요.  

조민서(1학년)/ 명지고등학교  

원래 명지고 예배보고 그런거 알고 학교입학 했는데 기사가 너무 과장되어서 속

상해요. 

 

기독교계는 한겨레의 보도가 “언론으로써 균형을 잃었다”며, ‘일부 의견을 

문제 삼아 기독교학교 전체의 흠을 잡기 위한 편파보도’라고 꼬집었습니다. 특

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광고 소송 등 유독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다”며 “정론지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병대 사무총장/ 한국교회언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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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종교를 겨냥한 한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미션스쿨의 교육이념이 크게 훼손

되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CTS 고성은입니다.106 

 

한국교회언론회는 2010년 한해 10대 중앙일간지 종교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겨레신문’의 기독교 비판기사 비율은 14%로 가장 높았다. 

반면, 불교 비판기사는 4.7%에 불과하며 불교 등 종교편향적 우호적 기사에 대하여 

정론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107 국가인권위원회 용역단체인 불교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기사를 보고 ‘부적절한 종교교육 시정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108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적절한 

종교교육을 시정하고 시정 조치 결과를 8월 30일까지 회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교육의 감독 및 상위기관도 아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신문보도만을 보고 내린 시정과 회신 명령에 대해서 즉시 

반박하였다.  

기독교계에서는 기독사학에 대한 공격에 심각성을 느끼고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맞대응에 나섰다. 2012년 8월 3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109 및 성명서 발표, 

11월 16일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 기자회견을 통한 종자연 ‘학내 종교차별 

실태조사’강행 중지 촉구 등 기독교계 연합의 중요성과 나아갈 대안 등을 함께 

마련해 가기 시작했다. 2012년 8월 3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소강당)에서 열린 

‘기독교학교탄압저지결의대회’에서 명지고는 입장을 밝혔다.  

 

                                                                 
106 CTS 뉴스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139798. 
107 국민일보 (2012.7.1). 
108 부록 참조. 
109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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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2012.8.8.)은 ‘수업대신 할렐루야, 학교는 종교감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진위와는 관계없이 작성된 기사는 많은 

파장을 몰고 왔다. 학생들은 제각각 이야기를 한다. “목욕탕에 왔는데 왜 옷 

벗느냐고 말하면 어떻게 해!”, “설렁탕 집에서 짜장면을 시키면 어떻게 해!” 

선지원 후추첨에서 고교선택제로 들어온 학생들의 대다수 반응이다.  

실제로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학생도 이 기사를 보고 당황스러워했을 만큼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의 선을 넘어 보도를 하였다. 제보한 학생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이 심각하다. 

 

- 한겨레의 보도 

 ‘차라리 수업하는 게 낫다, 부흥회에 참여하려니 너무 괴로웠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설교가 불편했다’ 

 

- 명지고 

신앙 부흥회를 마치고 쓰기에서 ‘제보한 학생’도 오히려 신앙부흥회를 

돌아보며 ‘좋았고, 감동적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혹시 존재할 수는 있다고 생각 하지만 우리 

모두를 자녀처럼 사랑하신다거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거나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들었던 말은 참 좋았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장애를 가졌는데도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가 된 이승복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바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전자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씨가 오셔서 공연을 했다... 그녀의 음악은 

굉장히 좋았다... 그녀의 발음은 비록 좋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섞인 ‘감동’이 있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마인드컨트롤을 

하고 기도해서 팔이 낫고 대학에서 잘 되고, 또 부와 명예를 버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오프라 윈프리는 스스로도 

노력과 방송인이 되겠다는 열정으로 인종차별과 트라우마를 넘어 최고의 

방송인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 아버지, 성경, 책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인간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인 것 같다.’(제보학생의 글 중)  

  

위에서 기술된 내용과 같이 학교에서의 신앙 부흥회는 일반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과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다. 신앙이 없는 학생들도 좋아하는 행사들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학생, 동문, 학부모, 교사, 초청팀이 함께 노래와 율동과 

악기 연주와 간증 등으로 참여한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학원선교의 

이해가 있는 청소년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기독교학교의 특성을 살린 축제로 

이루어진다. 모임에는 재미와 흥미로움이 있다. 실력과 인성 나아가 영성을 

가진 교육 즉,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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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이념을 심어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기획되고 운영된다. 특별히 

입시 등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영육으로 강건해지고, 희망과 

용기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다. 

 

‘지금 나에겐 수능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다. 단순히 대학이 아닌,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있었다. 나의 행동 하나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었다. 바로 Vision이라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3학년 쓰기 내용 중)     

 

쉽게 삶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며, 공부를 하지만 왜 

공부를 해야하는 지 원초적인 질문 등을 통해 나에 대한 정체성과 존재감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이다.    

 

- 한겨레 보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매일 아침 8시께 교실에서 ‘큐티’를 한다. 시간은 5-

10분 정도로 짧지만 이 시간에는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떠들어서도 안된다.  

 

- 명지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반별 아침 조회를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의 분주한 

마음들을 잡기 위해 8:10-8:15분까지(5분 내외) ‘큐티’시간을 가진다. 큐티 

시간에 담임교사는 교실에 입실하여 학생들의 출결상황 및 문제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표정과 상태를 바라보며 파악한다. 큐티는 교목실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주로 진행하되, 입시 등 특별한 경우 자원을 받아 학급목회지원팀이나 

3학년 담당선생님도 함께 진행한다. 물질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인 양성(사랑과 봉사, 섬김, 나눔 등)을 목표로 시사적인 내용이나 체험담, 

드라마, 학생들과의 에피소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조용히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수시와 대입이 가까운 상황에서는 고3학생들을 위해 함께 

말씀으로 응원하며 전교생들이 선배님들을 위해 또한 교사가 제자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한다. 교권이 무너지고, 청소년 문제가 많은 시기에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교육활동으로 

‘명상’ 시간의 유익은 익히 널리 알려진 바, 기독교의 설립정신에 의한 

보편적인 덕목의 ‘큐티’는 일탈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권장해야될 사항이다.      

 

- 한겨레 보도 

학급비로 걷은 돈을 동의 없이 헌금으로 낸다. 

 

- 명지고  

헌금은 자발적으로 내어지며, 월드비전 등 국제구호단체 활동에도 동참한다.  

올해에는 월드비전 기아체험(2012.6.2)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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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체험(굶주림,기후변화,식수,내전,아동노동,에이즈), 세계시민교육 강연, 

지구촌 문제 대안 찾기, 인권 신장 등의 교육을 했다. 나아가 이웃사랑 

실천활동으로 5세미만 아동의 질병과 주민들의 수인성 질환 감염을 막기 위한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 식수 설치 사업’ 월드비전 모금에 동참하였다.  

가난과 굶주림,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과 서울특별시(서울문화재단) 공동으로 진행한 

‘2012 사랑의 동전밭 캠페인’에도 참여(2012.3.10-6.4)하여, 도움이 필요한 

‘희망의 학교 세우기’(스리랑카 비빌리지역 도당골라초등학교 신축 및 

교육지원)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더욱 부유해졌지만 나눔과 배려심이 

사라져가는 이 세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을 하는 것을 

오히려 인권침해라고 몰아세우며, 월드비전 또한 왜곡하고 있다. 

 

덧붙이면 월드비전은 그 불투명한 자금운용을 비롯해서 돈을 국제구호라는 

명분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에 침략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유명한 

악덕단체입니다. 실제로 현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돈이라기보다 현지에 

교회를 만들어서 경제력으로 선교를 하는 곳이죠. 국제협력같은 거 제대로 배운 

사람이면 절대 좋아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네이버 안티카페에서) 

 

‘월드비전’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에서 구호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기독교국제구호개발 NGO이다. 월드비전은 UN 국제협력기구들의 가장 주요한 

사업파트너로서 국내 NGO중 유일하게 WFP(세계식량계획)와 사업을 체결하고 전 

세계에서 구호식량 배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났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이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죽어가고, 미망인들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다.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90년까지 월드비전 등 수많은 구호단체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며 자립의 

발판을 마련한다. 40년이 지난 이후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거듭났다. 이것은 ‘세계시민의식’으로 이어졌다. 현재 월드비전은 전 세계 

100여개 국에서 4만여 명의 직원들이 1억명의 사람들을 돕는 세계최대의 

민간국제기구로 발전하였다.  

 

* 월드비전이 하는 일 

- 국내사업: 도움이 필요한 국내아동과 가족에 대한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한다. 

- 국제개발사업: 대단위 지역개발사업과 다양한 특별사업을 통해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는다. 

- 국제구호사업: 자연재해, 분쟁 지역에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북한사업: 북녘 동포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종합농업개발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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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호사업: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 한겨레 보도 

‘생활과 종교’는 대부분 기독교를 찬양하고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명지고 

종교 교과 교육과정 편성(연맹)에 의하면 ‘생활과 종교’에 집필에 대한 

지침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 지침 

‘생활과 종교’는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일반 이론을 습득하고, 우주의 

의미나 삶과 죽음 같은 인생의 궁극적 문제에 대한 종교적 해답의 다양성을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종교관과 이를 통한 인격적 성숙을 도와주는 과목이다... 

종교 교육을 통하여 서로 다른 종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해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즉, ‘생활과 종교’ 

과목은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과 해답을 추구하는 종교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인적 인간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목표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배양하며,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고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른다. 

 

‘생활과 종교’ 내용에도 ‘세계의 종교와 문화’(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및 ‘한국인의 종교’(민간 신앙, 신종교, 불교와 도교와 유교의 전래) 

등이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에 있는 교목들이 교과서를 집필하지만 

교과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단원 뒷부분에 나오는 

‘거룩한 독서’라는 코너도 기독교적 언어라고 하여 ‘읽고 생각하기’로 

편집될 정도로 심의되어 ‘서울특별시교육감인정 2012.01.27. 2011-393(상), 

394(중), 395(하)’로 집필되었다. 

 

생활과 종교 수업에 대한 내용이 기독교를 찬양하고 다른 종교를 비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다른 학년 학급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급이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수업이 두가지 있습니다. 체육과 종교 수업입니다. 과연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그 수업을 

좋아하겠습니까? 혹여 다른 학급에서 비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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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는 명지고의 종교 수업방침이 오로지 기독교만 좋은 종교이므로 다른 

종교들은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의 주관이 

개입됨으로 인해 학교 전체가 그런 마냥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shk6202, 한겨레 홈페이지 갈무리)   

 

특이한 점은 ‘생활과 종교’에서 대체과목을 주장하는 한명의 학생 역시 

종교가 싫어서 대체과목을 개설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과목이 좋지만 

시스템적으로 대체과목이 있어야 되기에 요청한다라고 말한다. ‘생활과 종교’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들에 있어서 불교학생들도 거부감없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제가 불교신자이지만 명지고 와서 그렇게 종교에 대해 강압받는다는 건 

못느끼고 그냥 기독교가 색다른 매력이 있다, 재밌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렇게 강압받았단 생각은 안들었어요.”(명지고 1학년, cts 뉴스 

보도(2012.8.10) 자료 중)  

 

항상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귀한 말씀 월요일마다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정말 

고맙습니다! 더불어 사흘간의 신앙부흥회 때는 기독교가 아닌 제 친구들도 

은혜와 감동을 받았을만큼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종교감옥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신 미션스쿨이에요!! 악의적인 편파보도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 게 될 

거에요!!! :-) (노**, 페이스북) 

 

명지고등학교는 인문사립학교 최초(2006년)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내 특수반을 

설치하는 등 무엇보다 인권을 위해 교육하는 학교이다. 나아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부활과 영생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리친다. 

정부는 고귀한 사립학교의 이런 건학 이념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제25조 (사학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마치 사립학교가 설립이념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불법단체 활동인 양 매섭게 보도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해야한다. 사립학교의 목적이 사회에 도움이 되기에 정부는 이를 

인정해서 사립학교가 세워졌다. 그러나 사립을 사립되지 못하게 제한시키는 

것은 학생인권존중이 아니라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교육권을 제한시키는 

것이다. 설립의 정신에 따라 사립이 제대로 서야 건강한 정신의 사람들이 

양육되고 사립에 흐르는 설립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갈 수 있다. 사학의 기본 

건학이념과 존립 이유를 흔들면서 획일적인 잣대와 조항들은 내세운다면 교육의 

미래적으로 더욱 좁아지고 청소년은 기계처럼 획일적으로 양성될 것이다. 

 

사립학교의 발전을 위해 언론 또한 그 중심에 서서 올바른 보도를 위해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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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가장 공정해야할 신문의 편향적인 보도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2010년 한해 10대 중앙일간지의 종교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한겨레 신문’의 기독교 비판기사 비율은 14%로 가장 높았던 반면, 불교 

비판기사는 4.7%에 불과했다. 한기총 성명서에서 “기독교에 대한 칭찬기사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찾기 어려운 반면, 불교 등에 대해서는 우호적 기사로 

일관하는 등 (한겨레의) 종교 편향적 보도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일보 2012.7.2. 29면).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종자연, 기독교학교 감찰기관인가’가 

보도되었다(크리스천투데이 2012.08.16 18:42). 한겨레 보도(등록 : 2012.08.08 

21:14 수정 : 2012.08.09 11:28)이후 2012년 8월 10일 시민단체를 표방하며 

1999년 설립된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기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민간연구기관이 ‘부적절한 종교교육 시정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한겨레 

언론기사’ 만을 첨부하여 명지고등학교에 시정요구와 시정 조치 결과를 

회신하라는 글을 곧바로 보내왔다.110 종자연은 2005년부터 미션스쿨내 종교교육 

외 기독교에 관해서는 200여 차례 논평과 세미나 기자회견 캠페인을 하지만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사업이나 사찰통행료 징수 문제 등에 대해선 일체 

함구하는 단체로 잘 알려져 있다(국민일보 2012.6.12). 한겨레 신문의 정론지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번을 계기로 진리 안에 

더욱 거듭나는 정론지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교회언론회 논평] 종자연, 기독교학교 감찰기관인가 

지난 8월 9일 일간지인 한겨레신문이 서울의 기독교 학교인 명지고등학교의 

종교 교육에 대하여 “수업 대신 할렐루야...학교는 종교감옥”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독교의 건학이념을 가진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의 동의하에 

교내에서 체험활동을 통해 집회했던 것과 경건의 시간을 가진 것을 「종교 

감옥」으로 몰아가는 어이없는 보도를 한 것이다. 이는 언론으로서의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에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과 

공익성'에 반하는 것으로, 학교의 명예를 능멸하고‘종교폄훼’를 자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받아서 바로 다음 날인 8월 10일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한겨레신문의 보도만 보고, 명지고등학교(교장 

황남택)에 “부적절한 종교교육 시정 요청”이란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그 문서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신앙부흥회’를 하거나 큐티(묵상시간)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서울학생인권조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학생들이 전학가고 싶으면 전학 보낼 용의가 있다는 것도 

학생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처사”라는 멋대로의 판단과 함께,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10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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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황당한 것은 학교의 시정조치 결과를 8월 30일까지 종자연에 회신하라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불교 단체인 종자연의 이런 행태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종자연이 어떤 

권한으로 기독교 학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인지, 주제를 넘는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이다. 종자연은 불교계의 제안으로 2005년 

설립된 이후, 스스로는 불교계 단체임을 부정해 왔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난 5월에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라는 용역 계약을 맺고 

이를 실행하려던 과정에서, 기독교계의 반발과 국민일보의 심층 보도로 「불교 

단체」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동안 두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종자연은 한겨레신문의 기독교 학교에 대한 편향된 보도만을 보고, 사실 

확인과정도 없이, 마치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독교 학교에 

종교교육을 시정하라는 압박성 문서를 즉각적으로 보낸 것이다. 

불교 단체이며 시민 단체를 자칭하는 종자연은 제도권에 있는 일선 학교의 

관리감독 기관도 아니고, 학교에 지시를 할 수 있는 상위기관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학교에 명령하듯 ‘시정하라’‘결과를 회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종자연은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용역계약을 하고, 기독교 학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기독교 학교를 사찰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터이다. 

그런데 또 다시 기독교에 대하여 유독 부정적 보도를 가장 많이 내어 반기독교 

성향의 한겨레신문의 보도만을 근거로 하여, 기독교 학교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종자연이 지난 7년간 한 일이 있다면, ‘종교의 자유’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오히려 ‘종교차별적인’ 기독교 공격의 선봉에 섰으며, 심지어 학교의 종교 

자유와는 상관없는 기독교 내부 문제에까지 개입해 왔다. 반면에 타 종교에 

대한 언급은 없어 역시 기독교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임을 

입증하고 있다. 

종자연은 한겨레신문의 기사에 대한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반발하는 댓글을 

남긴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뭐 좀 제대로 알고 글을 올리는(기사) 것인지?’ 

‘한겨레의 글이 더 폭력적이다..어쩜 글이 이리 편향 되냐, 거짓과 왜곡, 

과장, 편향의 극치..먼(무슨) 생각하며 글 쓰는지’‘기사 참 오해 일으키게 잘 

쓰셨네요. 제목부터 감옥이라니..기독교 안 믿는 학생은 죄수고..학교가 

감옥이라는 말 같은데, 기자분이 현실을 모르시고 글을 쓰시니..’ ‘기자님 

대학물을 드셨으면 기사를 어떻게 쓰는지 아실텐데. 한 사람의 신세한탄을 

보편적인 의견인양 쓰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교(無敎)인 

명지고 학생으로서 언짢고 제대로 알고 나서 쓰셨으면 합니다’ 

종자연은 세상은 다 알고 있는데, 자신들만 ‘불교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자연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고, 불교 단체로 기독교 공격의 

선봉에 선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 종자연이 작은 공(功)에 눈이 멀어 계속 

기독교 공격의 선봉에 선다면 국민적인 큰 저항에 부딪치는 것은 물론,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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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위험한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종자연이 진정 불교 단체로써, 밝은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기를 바란다면, 

기독교가 아닌 불교 내부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에 신경을 쓸 것을 권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남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는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신 것이다. 자신들의 종교 문제는 내버려두고 타종교를 억압하는 

것은 스스로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서 안타깝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해 힘쓰는 일선학교를 감시하고 

감독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국가와 민족의 먼 미래를 위하여 오히려 격려하는 

모습을 갖기를 바란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김승동 목사111 

 

 

기독교학교인 명지고등학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시정 명령 외에도 서울

시교육청은 종합감사 등을 통해서 헌법과 법률이 따라 정한 사립학교의 정관과 인사

규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 계획을 요구하며 사실확인서를 요청하였다.112 이제는 

기독교학교에서 비종교인, 타종교인, 이단과 사이비가 교사로 가르칠 수 있도록 토

대를 마련해준 것으로, 학교의 정관과 설립정신에 따른 교육방침에 무관하거나 반하

는 교육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사립학교 교원임명권의 기본권리조차 실시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사립학교의 기본적인 설립정신과 교육방침에 따른 직무수행

이 가능한지에 대한 임명 검증조차 제약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는 차별을 가

장한 사립학교에 대한 폭력이며, 기독교학교 교육과정과 잠재적교육과정에 대한 심

각한 훼손과 함께 큰 해악을 가져온다. 사립학교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의해서 정당

하게 행하는 최소한의 인사 검증은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은 기독사학의 정체성 위

기 상황과 대책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 뉴스에서 연구자가 방송한 내용이다. 

 

200916 수 생방송 CTS뉴스The보기 김종화 목사/명지고등학교 

<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자! > 

앵커) 지난 6월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겪을 

                                                                 
111 크리스천투데이 (2012.8.16). 
112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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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학들의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하지만 학교운영에 미칠 과도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더보기 시간에는 명지고등학교 교목실장이신 김종화 목사님 모시고 

기독사학이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우려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황부터 

간략히 짚어주십시오. 

 

Q1) 제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황은? 

A) 지난 6월, 박용진 의원 대표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A) 박용진 의원,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위한 개정안” 

A) 사립학교 관련 법률개정안, 2005년부터 여러 차례 이어져 

지난 6월 박용진 의원이 사학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학의 특성에 맞는 설립정신에 따라 그 학교만이 가지는 

독립성, 민주성, 다양성 등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립학교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목적을 명시한 정관 

작성, 정관에 따른 이사회 구성,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 실현을 통상적으로 

보고 있고요. 설립목적이 유지,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학의 자유의 본질 내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설립목적 계승 및 보장이 

필요함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표 발의안은 사학의 근간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이사들과 교장들을 

뽑는데 법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하는 법안이 나와 설립 목적이 

훼손될까봐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음식점이 있는데, 공립은 똑같은 레시피로 만드는 음식점이고 

사립은 수십년 혹은 수백년동안 내려오는 독특한 레시피를 가진 원조 

맛집입니다. 만일 노하우를 알고 있는 원조맛집 주방장을 교체한다거나 

한식집에 중국집 주방장을 넣는다면 원조 맛집들은 큰 문제가 되겠지요.  

참고로 1963년에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이후 1969년과 1974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사립학교의 준공립화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의 자율성 문제가 크게 위협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2007년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2)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국회에서도 수차례 이어진 이슈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교육계에서도 오랜 기간 논의된 내용인데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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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주목할 점  

A) “일부 사립학교의 상황을 일반화하여 적용, 점검할 부분 많아” 

A) 과반 수 이상의 개방이사 등 학교운영에 관한 과도한 개입 우려 

A) 기독교 교육계 포함 사립학교 전체의 존립 고민하게 될 것 

사립학교의 설립정신구현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하는데요.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설립이념과 목적에 따라 학교법인 정관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이사진이 

구성되고, 교장과 교감 등 교원 임명이 되어서 교육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학법 개정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사학의 구조를 모두 허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번 사학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사와 기관장(교장) 

임용 권한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위원 정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 기관장(교장)도 학교운영위원 추천하는 

2배수에 추천한 인사 중 임용해야 합니다.  

 

기독교학교의 경우 정관이나,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이에 반하는 인사가 

들어온다면 기독사립의 존재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불자회장이나 불경 

연구 학자, 요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등이 이사나 

교장, 교사로 세워진다고 가정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정관과 인사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교장의 

권한으로 생명처럼 지켜왔던 기독사학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의도로 

해석되어 정당해산을 당했습니다. 사상이 다른 사람들과는 국정운영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기독교학교의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의 

오랜 전통과 같은 생각과 맥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사학의 존재감은 상실된다고 봅니다. 

 

앵커 3) 대표적인 기독사학인 명지고등학교에서 교목실장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교육 현장에서 느끼시는 종교교육 현황과 어려움도 말씀해주십시오. 

 

Q3) 교육 현장, 종교교육 현황과 우려점 

A) 기독사학 종교 교과목 개설 제약, 대체과목 병행해야 

A) 채플 등 기독교 정신 함양 위한 기본적 교육 어려워져 

A) 서울 등 전국 각 교육청의 행정조치, 직접적인 사례도 이어져 

많은 기독사학이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양하고 특수한 설립목적구현, 

정관과 설립목적에 따른 행위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독사학은 채플과 교양으로 종교수업의 기본적인 틀에서 인성함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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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문화 공연, 기독 NGO 협력을 통한 봉사와 섬김 활동 등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해야할 것을 물으면 

공립학교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73%가 인성교육을 제일로 꼽고 있고, 

학력신장은 22% 순으로 나타납니다. 학생들도 소록도/호스피스/기독 NGO 

중증장애인 봉사와 나눔 활동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기쁨을 알게 됩니다. 채플을 통해서 소감문을 발표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문화 

공연이나 간증을 통해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현장에서 채플 시간을 방과 후에 원하는 사람만 소규모로 

하라고 지시하거나, 종교수업을 대체할 수업을 만들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채플이나 종교수업이 사라지거나 보건 환경 등으로 대치되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시교육에 밀려 학교의 근간이 되는 온전한 인간 완성을 위한 

종교활동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설립정신구현을 위한 중심을 교목실로 보는데요. 교목실 예산 편성 자체가 

어렵고, 교원 감축으로 종교교사 임용도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학교인데도 

교목실이 없는 학교가 30%가 넘고요, 학교당 평균 교목실 인원이 2명이 안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목이 없는 기독교학교도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일선학교들이 학사일정을 10번이상 바꿔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급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기독교학교의 

정관에 따른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제한하고 인사규정까지 문제삼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아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교계나 기독교학교가 

안고 가야 한다면, 기독교학교에 불상이 세어질 수 있는 해프닝도 발생할 수 

있고요, 동성애나 이단과 사이비들의 폐해가 난무해서 기독사학의 좋은 전통과 

정신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잘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4) 특별히 얼마 전 명지고등학교 신임교원 채용과정에서도 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Q4) 명지고, 신임교원 채용 관련 어려움에 대해 

A) 신임교원 채용 시 세례교인 증명서 제출, 시정 경고 받아 

A) “기독사학으로서 이단 등 명확한 인사검증 위한 필요 과정” 

A) 건학이념에 맞는 합당한 선발 절차, 차별 사례 아냐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25조에는 사학의 육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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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원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기독설립목적을 존중하며 가르칠 

교사를 뽑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 임용은 

설립정신구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증명서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학교의 교육방침에 동의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맞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관계기관 감사를 통해서 

기관 경고 처분을 받고 계속적인 시정명령이 내려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실재 채용 면접 시 겪는 황당한 경우인데요. 아무리 

기독교학교라도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사람도 있고, 사회에 큰 폐단을 주는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은 정관과 설립목적을 반대하고 이단 활동을 변호하는 분도 나옵니다. 

실재적으로 사학의 기본권리인 교원임명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검증 절차조차 없애라고 강제하는 것은 차별을 가장한 기독사학에 대한 

폭력이요, 학생들에게도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과 인사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설립정신구현에 찬성하고 동의하는 구성원을 뽑는 최소한 인사 검증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앵커 5)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했던 사례들이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더욱 중요한 시점인데요. 기독사학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Q5) 교육 현장 어려움 속 기독사학 대응방안 

A)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 기독사학의 적극적 움직임 필요 

A) 기독교교육 현장 성경적 가치관 확립 위한 기독사학 연대 

A) 학생중심 자치활동 독려 등 다음세대 향한 일관된 관심과 지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련되어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는데요. 먼저 교회와 

협력입니다. 한교총 및 한국교회 협력을 위해서 교단장과 문제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관계 기관과의 협력입니다. 기독사학법인 관계자 

간담회와 사학정책포럼 협력입니다. 셋째, 기독사학이 이 땅에 기여한 것을 

바탕으로 영상 제작을 하고 사학법 관련 홍보 제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입법을 하는 당사자 국회와 관련 협력 방안들이 검토 및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독교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이 모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선언문을 만들어 낭독하기도 했는데요. 사학개정법의 피해 

당사자가될 학생들의 입장이나 학부모님들의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6)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체적인 활동과 함께 

한국교회와의 전략적 협력도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한국교회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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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이어주십시오. 

 

Q6) 기독사학 정체성 확립 위한 한국교회와의 협력 

A)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등 한국교회와의 연계 중요 

A) 교회·학교 연계한 일상 속 신앙훈련 등 다각적 협력 필요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제도, 교육법적, 교육학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개발하고 있는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113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단 실무자 및 교육담당자, 교육학자, 연구소, 기독교학교의 두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 기독교학교연합회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역자들로써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분들의 목표는 한가지입니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인데, 기독교학교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가 정상화되는 

것이 멀고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시대에 내몰려 인간성이 상실되는 가운데, 다음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육으로 강건하게 만들기 위한 학교와 교회가 한마음으로 

협력을 해야합니다. 먼저 같은 지역에 있는 기독교학교를 관심있게 

살펴주시고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한 인재가 잘 양성될 수 있도록 매일 새벽예배나 철야예배 시 중점적으로 

기도해주시고, 함께 교류의 장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7) 사립학교법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환경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교육선교의 지향점과 바람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Q7) 다음세대 부흥 위한 교육선교, 지향점과 바람 

A) 주일학교 감소 등 다음세대 없는 한국교회 미래 없어 

A) 다음세대 신앙교육, 가정과 부모 함께 이뤄져야 

A) 학교·교회·가정 함께하는 신앙공동체 더욱 절실 

A) 다음세대와의 적극적 소통의 장 마련해 기독교 가치관 전해야 

대한민국의 최대종교는 다들 ‘대학교’라고 합니다. 인간성이 상실되도 

상관없고, 신앙교육도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사나 부모나 

학생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의 

헌신적인 사랑을 교육하지 않고서는 다음세대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순간마다 변하는 가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들의 대안이요 소망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기독교학교입니다. 

                                                                 
113 “현재는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법인설립을 하여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확

립을 위해 일하고 있다.” 2021년 9월 9일 창립감사예배(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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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미래는 기독교학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역들이 살고 있는 400개가 넘는 기독사학과 60만이 넘는 학생들과 

4만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주님의 지상명령,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하라’는 교육적 사명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자들이 교육 

현장인 학교와 교회를 통해 먼저 자신 변하고 사회로 진출할 때 세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같은 지역 내의 교회와 학교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많은 학생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도서관이나 북카페 이용,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등 절기별로 각종 문화 공연 초청 및 간식도 

제공,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및 선교비 지원, 학교 동아리와 교회 동아리 연합 

활동 등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각종 지역교회나 사회 행사 시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개방을 통한 

접근으로 서로 왕래를 통해서 더욱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8)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Q8)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A) 마무리 

코로나 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육적인 문제 해결만으로 피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평안이 올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학교에서 온전한 인간 양성,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1885년 부활절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했고,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인습과 운명에 찌든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은총의 땅을 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고, 기독교 신앙으로 

민족의 혼을 일깨웠습니다.  

 

3.1운동 등 위기의 순간에 823개의 기독사학이 거점이 되어서 만세 운동을 

벌였고, 류관순 열사나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정재용 학생들이 앞장섰습니다. 

종교를 설립이념으로 한 학교 중 기독사학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타자를 위한 삶,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았던 분들의 큰 유산입니다. 

기독사학들이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114  

                                                                 
114 CTS뉴스에서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자>라는 주제 아래 기독사립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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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립학교의 위기 

 

사립학교는 특성에 맞게 사립학교답게 각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인간의 다양성과 민주사회, 민주시민으로 여러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만일 

기독사학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세워가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존립 이유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립학교의 목적이 사회 도움이 되기에 정부는 이를 인정해서 

법의 보호 속에 사립학교가 세워졌다. 그러나 각종 사립학교를 향한 외부 다양한 

규제들 속에 사립학교 정체성이 훼손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학의 특성에 맞는 설립정신에 따라 그 

학교만이 가지는 독립성, 민주성, 다양성 등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립학교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목적을 명시한 정관 작성, 정관에 따른 이사회 구성,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 실현을 통상적으로 보고 있다. 설립목적이 유지,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학의 자유의 본질 내용에 해당한다. 설립목적 

계승 및 보장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립학교 관련 법률 개정 발의안은 

사학의 근간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이사들과 교장과 교사들을 뽑는데 법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하는 법안이 나와 설립 목적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2021년 8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법안이 여당의 강행 속에 통과되었다. 한국교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에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에 

대하여 반대하며 지난 8월 24일 사)한국교회총연합,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에서 성명서를 낸다.115  

                                                                 
을 위한 현안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다.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68454. 
115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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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해 11월 성명서를 통해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은 반드

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통과시킨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 2에

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시행

령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

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

장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

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일부 사학의 교원

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

도록 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

가 상호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

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법인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

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이 본 회

의를 통과할 경우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이

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 116 

 

이러한 현상들은 사립학교의 기본 정신과 특성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획일적 교육으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교육적 거룩한 신념을 위한 행보를 막는다. 

공립학교와 다를 바가 없다. 조항들을 내세워 사립의 다양성을 통제 속에 제약만을 

하려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뿐이다. 사립학교의 장점 등을 막음으로 교육 및 학교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 다양한 학교와 그특성에 맞춰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116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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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회의 기본적인 형식과 틀이 파괴되고 만다.  

사립학교가 제대로서야 다양한 인간이 양성되고 설립정신에 따라 심각한 

문제에 빠진 학생들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함께 존중받는 인간으로 세워지게 

된다.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이야말로 학생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회복시키고,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케 하는 거룩한 교육의 장이다.  

사학의 다양성과 함께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와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다 증대하고, 기독설립정신구현을 위한 교사 확보와 다양한 

교육과정 확대 운영을 통해 사립학교의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117 

기독교학교는 학내 최고규범인 정관과 이사진 구성 그리고 현장에서 교육을 

실현할 교장, 교감, 교원 임명에 설립정신(건학이념)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동의하는 이들을 세움으로 계속 변화되는 교육환경과 법적인 문제에 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법무법인 로고스 변윤석 변호사의 법적인 자문내용이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과 실천, 밝고 건전한 인재 육성을 내용으로 한 

설립정신은 학교법인 정관에 나타나 이사진을 구성하고 교장과 교감 등 교원 

임명을 통해 교육활동(교육과정)에 임하게 된다. 둘째, 학교법인의 정관은 학내 

최고 규범으로 실정법에서 별도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내 최고의 

규범(법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설립정신 및 설립자 규정, 이사 자격제한 

규정,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설립정신 

및 설립자(교단)을 명확히 규정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사와 감사 

선임, 교장과 교감 등 교원 임면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격 

                                                                 
117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사학의 설립목적을 위해 학원의 정관과 인사규정을 만들어 적법하게 

기독설립목적을 존중하며 가르칠 교사를 뽑는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 임용은 설립정신구현과 교육방침 직무수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증명서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학교의 교육방침에 동의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맞는다. 하지만 관계기관은 감사를 통해서 사립학교들에게 기관 경고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CTS뉴스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자> 연구자 답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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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기독교인)을 두는 경우의 근거가 된다. 이사와 감사 선임 시 자격 제한이 

가능(기독교인, 교단추천 등)하며, 교장과 교감의 임명과 평교사 채용시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교원 임명 정관에서 특히 교장 임명은 이사회 전권 

사항이므로, 기독교인 또는 교단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교감과 평교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기독교인 등 

자격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교감 선출의 경우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단수로 교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학교장과 법인 이사회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상황이기에, 교감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거나 학교장의 

추천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평교사 선출도 ‘학교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와 같이 기재하여 간접적 자격 제한을 하며, 학교장 이하 주요 보직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을 우선 채용하다는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118  
 

설립정신구현과 교육방침은 교사와 함께 교육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되며, 

교육과정은 잠재적교육과정을 통해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기독교학교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구현과 교육방침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채플(예배)과 종교 수업 등이 제외되거나 고교학점제로 

학기를 계속해서 과목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서울시 정동 달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교육의 수임자로서 개인을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

키며, 국가의 미래를 창조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께서 주신 교육적 책임과 기독사학으로서 긍지와 사명을 명심하며 다음 세대들

이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주어진 교육적 책임을 다할 것입

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며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

는 건강한 교육제도가 확립되도록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적

                                                                 
118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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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다원화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을 교육

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넘어 전인적 인성교육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통

일 한국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바램을 담아,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 

거듭 요구합니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

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개정

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교육부는 한국교회를 비롯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편향된 내용을 전면 폐기’하

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통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폭 넓은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

구합니다. 

  

 

둘째, 교육부 장관의 공석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상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

지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비롯한 국가의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해야 하는 막중한 책

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주체인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지난 정

부의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번 교육과정안을 10월 중 행정 예고하여 무리하게 강

행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에 책임 있게 추진하여 국가 교육과정과 

관련된 작금의 문제와 우려를 말끔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의 바램은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그 민의

를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이 자주적으로 교육의 공

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정책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

의 원천이며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향후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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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119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도 지난 2022년 2월 22일 오전 감리교본부 회의실에서 

기독교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사라질 위협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했다.120 연구자

는 제 34 회 총회 제 4 차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사학법 개정 등으로 인해 기독사학

의 존립위기를 설명하고,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121 54개 감리

교계통학교들이 기독설립정신구현을 할 수 있도록 총회실행부위원회에 ‘기독사학비

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에 따른 학교 운영을 보장받으며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정부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이어 2022년 4월 1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긴급 선언 및 결의문122을 발표하고 온라인 서명과 함께 사립학교

법 재개정과 학생인권조례의 수정 및 폐지를 촉구하였다. 현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에서는 사학비상대책위원회 임시기구를 사학위원회 상설기구로 결성하여 기독교학교

의 설립정신과 교육방침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독교학교 정관과 설립정신에 의거 행하는 종교 행

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하라(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는 조례에 대

하여 반대한다. 

 

하나. 강제 배정으로 인한 평준화 제도의 문제를 보완(회피제도)하고, 자유민주

주의사회에서 당연히 실시되어야 할 중등학교의 학교 선발권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라.  

                                                                 
119 한국교회 긴급성명서(개정교육과정). 
120 당당뉴스 http://m.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37. 
121 부록 참조. 
122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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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커리큘럼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사학의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되는 채플

(예배)과 종교 수업, 문화 강좌 및 나눔 봉사 활동 등 특성 있는 건전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지원 육성하라.  

 

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의 기본권을 부정하여, 

교원임명권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위탁하게 함으로, 비기독교인이나 타종

교인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원으로 임명되어서 기독교학교의 설립

정신구현을 위한 활동을 저해하는 것에 반대한다. 

 

하나. 기독교학교의 이사회 구성, 교장과 교목 및 교사 채용, 교목실 운영 등 

사립학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고 보장하

라.123 

 

  

                                                                 
123 기독교대한감리회 결의문. 



 
 

71 
 

 

 

제 5 장 

 

명지고등학교 학원선교 현황 및 대책 

 

5.1 명지고등학교 학원선교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

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치원교육

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24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방목 유상근 설립자에 의해서 세워졌다. 설치 및 

경영 교육기관으로는 명지대학교(인문캠퍼스(서울), 자연캠퍼스(용인)), 

명지대학교교회, 명지전문대학, 명지고등학교, 명지중학교, 명지초등학교, 

명지전문대학 부속 명지유치원이 있다. 협력기관으로는 명지 새마을금고, 

사회복지법인 명지원이 있다. 명지고등학교는 1948년 4월 12일 개교하여, 

제64회 졸업식과 함께 총동문 연인원 63,852명을 배출하였으며, 2004년 9명을 

시작으로 지난 10여년간 1,71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125  

                                                                 
124 “그러므로 우리 명지산하의 각 학교에서는 먼저 성경교육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의 근본임을 가르쳐 사물의 시비를 분별 실천케 하는 성실한 인격을 도야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

력과 완전무결한 진리를 확신하고, 선교하여 학원과 민족과 인류를 복음화하는데 진력하고 인문, 사

회, 과학, 체육, 예능, 예술, 의학 등에 관한 전공과 부전공 분야의 지식도 철저히 교육 훈련하여 유

능한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목적이며 설립정신이다. 그러므로 우리 명지산하

의 모든 임직원, 각 기관장, 교수, 교직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모두 우리 명지학원 설립정신과 교

육방침 구현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쏟아 바쳐야 한다. 그것이 자신이 잘되고 우리 명지가 발전하는데 

공헌하는 길이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유상근 설립자).” 양근

석,『명지인』(서울: 네트워크, 1998), 19. 
125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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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명지학원 설립정신 및 교육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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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의 심벌은 설립정신인 기독교 정신과 명지학원을 터전으로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는 명지인의 모습을 명지 나무로 형상화하고 

있다. 중앙의 십자가 기둥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한 명지학원의 설립 

정신과 진리를 깨우쳐 환희에 차 두 팔 벌린 사람의 모습이다. 학교의 상징인 

나무는 설립정신에 따라 인류에게 혜택을 베푸는 나무요, 민족과 인류문화에 

기여하는 거룩한 나무이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구원과 

생명의 나무이다.  

명지의 교육은 나라와 민족의 큰 기둥으로 세워질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눌수록 커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요 일꾼을 양성한다. 나눔 

행사들을 통해서‘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라는 자원 봉사의 의미를 

교육에 담고 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케 하는 중요한 인성 교육의 

장이다. 

명지고등학교는 효과적인 학원선교를 위해서 기관 및 기독교 NGO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연합행사를 통해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월드비전(2014.5.1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1급 중증장애인) 

그림 4 명지학원 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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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23), 서울신학대학교(2015.10.26), 감리교신학대학교(2015.11.2) 

협약식126을 통해서 체험봉사활동, 동아리교류, 교생 실습, 행사 지원 등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에 임하고 있다. 

 

5.2 월드비전  

 

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와 혼자 

남게 된 어머님을 돕기 위해 미국인 선교사 밥 피얼스 목사님과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에 의해 설립되었고, 전 세계 100 여개 국에서 4 만 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세계 최대의 민간국제기구이다. 밥 피얼스 목사님은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 선교를 위해 우리나라에 방문하신 일이 있으셨고, 그 

후 6.25전쟁이 일어나자 기독교 잡지의 종군기자 자격으로 목숨을 위협하는 

전쟁터인 한국을 찾는다. 전쟁 종군기자로 활동하면서 전쟁 피해로 고아가 된 

어린이들의 처참한 생활모습과 어머님들의 힘겨운 생활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미국 교회를 돌며, 도움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 월드비전의 시작이다.  

월드비전은 5가지의 핵심가치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응답합니다.’ 

국내외 굶주림, 질병, 전쟁, 자연재해 등 사람이 살고 죽는 절실한 

상황 속에서 긴급구호사업127은 극한의 굶주림과 질병, 전쟁의 폐허와 지진 등 

자연재해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명지고등학교에서도 

                                                                 
126 부록 참조. 
127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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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및 우크라이나 전쟁 긴급구호, 사랑의 도시락, 

기아체험, 나눔 클래스, 사랑의 빵, 베이직포걸스 캠페인 등 참여를 통하여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동역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5.2.1 사랑의 도시락 

 

국내 전국 주요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아시설을 비롯해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한다. 또한 전국의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에서는 

매일 따뜻한 도시락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들어서 각 가정에 전달한다. 

 

사랑의 도시락 지원 사업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거나 식

사를 거르는 아동들,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들이 적어도 하루 

한 끼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직접 조리한 도시락을 제공한다. 어

떤 아동이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며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권리를 가진

다. 이 권리를 기반으로 라면이나 통조림 대신 영양사에 의해 구성된 건강한 도

시락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사랑의 도시락은 현재 전국 8개 지역

에서 매일 약 1,349개가 배달되고 있다128 

 

명지고등학교와 가까운 역촌동에 있는 월드비전 서부사업본부 

꿈빛마을에서도 매일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결식아동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명지고등학교는 부활절 달걀과 추수감사절 사랑의 도시락 쌀 

후원 및 선교부장반 동아리 활동으로 쿠키를 직접 만들어 보내는 등 나눔 

봉사에 동참하고 있다.129 

                                                                 
128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사업 안내 (월드비전 국내사업). 
129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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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나눔클래스(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교육청 및 월드비전 후원인증학교)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캠페인은 한학급이 저개발국 한명의 해외 아동과 

맺어져 매달 3만원을 후원하여 해당 국가의 생활과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고 

편지와 선물 보내기 등으로 교류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캠페인은 나눔클래스 캠페인으로 발전하여 한생명을 넘어서 지구촌에서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변화시키고 있다.  

부활절 생명살리기 운동으로 지구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의 마을과 어린이들을 한학급 나눔클래스 매니저들이 전체 

학생이(한명당 매월 1,000원씩) 모금 후원으로 식수, 학교, 가축(염소) 후원 

등의 나눔 활동을 통해서 아동과 배고픔과 아픔에서 벗어나 마을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130 전쟁과 난민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지진으로 

고통받는 네팔, 튀르키예, 시리아 긴급구호 모금으로 생명 살리기에 

동참하였다. 

2013년 8학급, 2014년 36개 학급, 2015년 62개 학급(동아리 포함), 

2016년 62개 학급(동아리 포함), 2017년 64개 학급(동아리 포함), 2018년 51개 

학급(동아리 포함), 2019년 50개 학급(동아리 포함), 2020년 20개 학급, 

2021년 27개 학급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네팔 긴급구호 모금, 2022년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모금, 2023년 튀르키예 및 시리아 긴급구호 모금을 

진행하였다. 교육청 및 월드비전 나눔 클래스(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후원인증학교로 나눔실천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131  

                                                                 
130 부록 참조. 
131 “월드비전 긴급구호사업은 극한의 굶주림과 질병,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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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학 명지고, 전교생 지구촌 결식 아동 돕기 나서 

2015-04-07 12:12 

  

 
 

명지고등학교는 6일 오전 채플에서 전 학급이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함

께하는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판 전

달식 모습. 

 

기독사학 명지고등학교(황남택 교장)가 모든 학급이 나서 해외 결식 아동 돕기

에 나서 화제다. 

 

명지고등학교는 6일 오전 채플에서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글로

벌 사랑나눔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는 명지고 전체 47개 학급과 14개 동아리가 참

여해 시에라리온, 잠비아, 방글라데시 등 15개 국 61명의 해외 결식 아동들을 

지원하게 된다. 

 

                                                                 
고 있다. 월드비전의 해외지원사업은 단순하게 음식, 약품, 생활자금 등을 바로 지원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있다. 한 마을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월드비전의 사업 형태는 ‘자립’

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10-15년 후 한 마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개척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월드비전 나눔클래스 안내서. 



78 
 

한 학급당 매월 3만원씩 모금하는 방식으로 해외 아동들의 영양 지원과 더불어 

아동들의 꿈을 키워주는 학업 지원 등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김종화 교목은 “예수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학생들이 

생명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현판 전달식에 참여한 월드비전 홍보대사 박정아 씨

는 “지난 2009년 월드비전과 함께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을 때 이 곳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아 씨는 이어 “작은 정성이 결식 아동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주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지쳤던 제 자신도 회복

될 수 있었다”고 간증하자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사실 명지고등학교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명지고등학교는 해마다 기

아체험 행사를 통해 국내외 결식 아동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사랑의 빵’ 모

금을 진행해왔다. 작은 정성들은 큰 기적으로 이어졌다. 

 

2012년에 방글라데시에 1호 우물을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캄보디아

에 2호 우물을 기부했고, 지난해에는 케냐에 3번째 생명의 물을 기증했다. 스리

랑카와 방글라데시, 탄자니아에는 초등학교를 신축하고 사랑의 장학금을 만들었

다. 

학교 구성원 전체가 자발적으로 사랑의 실천에 나선 것은 기독교 정신의 생활화

를 교육 중점 사항으로 가르친 덕분이다. 

 

황남택 명지고 교장은 “기독교학교 교장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활동이기 때문

에 뿌듯하고 무엇보다 전 학급이 참여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민규 학생(남총학생회장, 3학년)은 “평소 어렵게 생활하는 해외 아동들을 돕

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도울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 동참했다는 김문희 학생(여총학생회장, 3

학년)은 “단순히 1천원을 준다는 의미보다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아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다가왔다”며, “올해도 마음

을 담아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큰 기적을 낳고 있다.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132 

  
                                                                 
132 CTS 뉴스 https://youtu.be/I0ghCV68X70. 

https://www.nocutnews.co.kr/reporter/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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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사랑의 동전밭(사랑의 빵) 

 

2008년부터 월드비전에서 시작된 사랑의 동전밭은 유아교육기관, 학교, 기업, 

단체 등을 통해 모아진 동전을 한 자리에 모아 나눔의 기적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프로그램이다. 모아진 동전은 도움이 필요한 국내 어려운 아동들과 아프리

카, 아시아 등의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된다. 월드비전 사랑의 빵은 1991

년 탤런트 김혜자 친선대사를 통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국내 저금통 모금의 효시가 되었다. 1974년 미국의 한 가정이 식탁 

가운데 조그만 깡통 하나를 놓고 식사 전 동전을 넣는 것으로 시작되어 유럽과 

호주로 번져나갔다.133 

  

가난과 굶주림,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과 서울특별시(서울문화재단) 공동으로 진행한 

‘사랑의 동전밭 캠페인’을 실시하여 ‘희망의 학교 세우기’를 하였다. 

명지고등학교는 부활절 사랑의 빵 저금통을 배부하여 성령강림절을 기념하며 

수거하여 월드비전에 전달한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사랑의 빵 

동전모으기를 통해 약 30,000,000원의 모금을 하였고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사용되었다.  

2012년 스리랑카 비빌리지역 도당골라초등학교, 2013년 방글라데시 

다모이랏 차크보헤쉬초등학교, 2014년 탄자니아 레이크 에야시지역 

망올라초등학교, 2015년 아프리카 탄자니아 기다밀린다초등학교, 2016년 

탄자니아 안트사초등학교, 2017년 탄자니아 초등학교 건립, 2018년, 2019년, 

2020년 탄자니아 및 사랑의 장학금, 2021년 잠비아 충고함윔부초등학교, 

2022년 에티오피아 디겔루나티조 식수위생사업으로 전액 사용되었다. 

 

                                                                 
133 월드비전 사랑의 동전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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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기아체험(명지고 우물 기증)                       

 

명지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월드비전 기아체험에서 

자발적으로 굶으면서 기아 상황을 몸소 체험하며 아픔을 공감하고, 실시하는 

세계시민교육 강연 및 물부족, 소외질병, 여성과 아동, 정치혼란, 기후재앙의 

부스를 통해서 지구촌 주요 이슈를 경험한다. 특히 기아체험에 참여한 전체 

학생들은 하루 식사 값 1만원씩 기부한다. 5세미만 아동의 질병과 주민들의 

식수 사업을 지원하여 세계 곳곳에 기념비적인 명지 우물을 만들고, 수인성 

질환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명지고에서는 2017년까지 해외에 7개의 

식수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와 아이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다. 

2011년 방글라데시 비소필터 지원(명지 1호), 2012년 캄보디아 푸억 

지역 식수(명지 2호) 설치, 2013년 베트남 옌뚜이 락시유치원 식수(명지 3호) 

설치, 2014년 케나 와지르 식수(명지 4호) 설치, 2015년 아프리카 차드 

식수(명지 5호) 설치, 2016년 아프리카 모잠비크 식수(명지 6호), 2017년 

베트남 식수(명지 7호) 설치를 위해 전액 지원하였다.134  

 

열림 기아체험 프로그램 기획서 

 

1. 프로그램 명 : 2017 명지고등학교와 함께하는 월드비전 국인 열린기아체험 

 

2. 프로그램의 목적 

 1)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에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각 유도 및 자질 배양 

 2) 차세대 리더로서 범지구적 이슈들에 대한 문제의식 함양 

 3) 청소년의 사회봉사 참여를 통해 자아관 및 세계화 학습의 장 마련 

 4) 자발적인 일정 시간 굶어보기를 통해 기아 상황 체험 및 지구촌 의식 고취 

 5) 프로그램 참여자와 그 주변인들이 모금한 금액으로 베트남 트라미지역 학교 

                                                                 
134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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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지원 용도로 월드비전에 후원금 전달  

 

3. 주최 및 주관 :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 명지고등학교, 국인  

 

4. 장소 : 명지고등학교 방목다목적교육관 및 교실 

 

5. 대상 : 명지고등학교 학생 300명 

 

6. 프로그램 일시 : 2017년 5월 27일 (토) 오전9시-오후6시 

 

7. 참가비 : 10,000원 (전액 후원금사용) 

 

8. 프로그램 구성 

1) 부스체험 - 굶주림, 물부족, 사막화, 소외질병, 정치혼란, 여성과 아동의 

지구촌 주요 이슈에 관한 여섯 개의 부스에서 각각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학생들은 몸으로 체험하며 접하기 어려운 이 이슈들의 심각함을 

실감하고 이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2) 나라 만들기 프로그램 - 직접 참가자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나라끼리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인 분야만을 다루는 부스체험 프로그램과는 달리, 나라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보다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세계시민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팀 활동을 통해 팀 내에서의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9. 프로그램 세부 일정 

  10:00–10:30   강당 집합 (인솔 조별로 착석 – 사전답사날 시설물 확인을 

통해 좌석배치표 제작) 

 

  10:30-11:00   개회식  

         - 국민의례 

              - 개회기도(김종화 교목) 

              - 교장선생님 말씀(민형준 교장) 

   - 총학생회장 인사 

           - 국인 대표(14기 대표 곽민준, 진서연) 

           - 국인 선서, 학생회장 선서 

           - 후원금 전달식 (월드비전 담당자 참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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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20  국인 기아체험 프로그램 브리핑 

           - 국인 소개 

           - 당일 행사 일정 간략 설명 

           - 행사 참여 사진자료와 함께 전반적인 내용 브리핑 

 

11:20-11:50  국인 조 선생님 환영시간 & 조별 구호, 깃발 만들기 

11:50-12:00  이동 

12:00-14:30  1차 로테이션 배우기 & 체험하기 (다목적관팀과 교실부스팀 동시 

진행) 

         - 다목적관 : 다목적관 프로그램 

        - 교실 : 교실 6 곳에서 진행되는 부스별 체험활동 

 

14:30-15:00   배우기 & 체험하기 팀 교체 및 쉬는 시간 

15:00-17:30   2차 로테이션 배우기, 체험하기 (1차 배우기 & 체험하기와 일정 

동일) 

17:30-17:40   강당 이동 

17:40-18:10   소감문 작성 

18:10-18:30   소감문 우수작 발표 및 시상 

18:30-18:40   행사 당일 참여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촬영한 영상 관람 

18:40         폐회식 

             - 월드비전 담당자 마무리 

             - 기아체험 대표 마무리 인사 

             - 폐회 기도(김종화 교목) 

 

10. 기대 효과 

 1) 봉사자(기획단 참가자)에게 미치는 효과  

 

  ① 대학생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기아체험 열린 캠프 기획단 전원은 2016년 현재 대학교 재학생들이며, 그 중 

대부분이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다.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빈곤, 물부족, 소외질병, 정치혼란, 여성과 아동, 사막화와 

같은 주제를 접하고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지성인인 대학생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해보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② 협동심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기아체험 열린 캠프를 기획하기 위해 홍보팀과 부스 1-6팀을 배분하여 각 

팀별로 모든 활동을 기획·진행한다. 팀 단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팀원들 간의 협동심을 기를 수 있으며 팀 내에서 세분화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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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 처리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자원봉사란 단순히 베푸는 개념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자신도 성숙해질 수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 

 

 2) 피봉사자(대상 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 

 

  ①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다. 

 열린 캠프는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되었던 지구촌 곳곳의 어려운 상황을 

다양한 교육 자료와 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빈곤, 소외질병, 사막화, 물부족, 여성과 아동, 정치혼란과 같은 그동안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지구촌 이슈들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문제의식을 

가짐으로써 좀 더 넓고 세계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준다. 

  ② 모금활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열린 캠프의 참여자들은 참가비나 자발적 모금 등을 통하여 후원금을 얻게 

된다. 모금된 후원금 및 열린 캠프 활동 내역은 리더들에 의해 정해진 형식으로 

월드비전에 전달이 되고,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혹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3) 주변 (대상학교, 대학 등)에 미치는 효과 

 

  ① 대학생 참여 자원봉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준비 및 

인턴 활동에 많은 관심을 쏟는 반면에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 기아체험 기획단 활동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동 작업에 필요한 능력과 학생들을 통솔하는 능력 

등 봉사자 본인의 기량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이 많은 활동이므로 대학생 참여 자원봉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대상 학교 학생들에게 기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의 기아체험 활동은 1년에 한번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다수 학생들의 

참가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았다. 그러나 열린 기아체험은 대상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용이하며 학교 특별활동부(창의체험부) 선생님께서 함께 

남아 지도하시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11. 후원 대상 : 베트남 트라미 지역 학교식수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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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베이직포걸스(Basic for Girls)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은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한다. 글로벌 이슈를 알고, 지구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지구촌 이웃과 더불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어간다.  

베이직포걸스는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들이 지구마을 여자 아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조혼, 폭력, 생리대부재, 교육기회 박탈 등)에 대해 이해하고 

교육적 참여를 통해 여자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은 전 세계 여아들의 기본 권리 문제에 

대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여, 지구 반대편의 아픔을 먼저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생리기간 중 학교에 가지 못하는 케냐, 잠비아,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 여아를 지원하기 위해 면생리대 및 노트 만들기 참여하는 

캠페인이다. 2016-2022까지 캠페인 누적참여자는 97,014명이 참여하였고, 

서울에서 아프리카 지원국까지 평균 10,740km 지구 반대편까지 바느질로 

소녀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다. 명지고등학교에서는 총학생회, 기독교 동아리 

등 활동으로 현재까지 500여명이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다.135  

다음은 월드비전에서 발행한 창의체험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월드비전 베이직포걸스 안내서이다.  

                                                                 
135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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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월드비전 후원 현황표(명지고) 

 

표 4 월드비전 전체 모금 현황표(명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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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장애인 교육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 

 

5.3.1 명지고등학교 특수반 

 

명지고등학교는 인문계사립학교 최초(2006년)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136 중증 지적장애(정신지체), 

지체장애,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주로 특수학교에 입학한다.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함께 학생들과 살아나가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특수학교와 달리 또래 학생들과 같은 교실, 같은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졸업 후 사회에 나가 일반인들과 편견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일주일의 반 정도는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반 정도는 또래 학급에서 수업을 받음으로써 

더불어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성 향상 및 또래 관계의 

형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굿프렌드’라는 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학년 

수학여행과 2학년 수련회 참가, 특수 학급에서 다양한 사회성 교육과 직업 

교육, 현장학습을 통해 예의, 질서, 공중도덕 등의 사회성 함양, 또래 

학급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받으며 사회성 교육을 하고 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면서 또래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점도 있었지만 장애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반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월요예배 주관반 찬양도 

                                                                 
136 부록 참조. 



90 
 

하면서 모두가 하나같이 똑같은 제자이자 친구들이고 생활하는 명지고등학교의 

한 인격체로 자리잡았다.  

‘굿프렌드’라는 프로그램은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이 도움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동등한 인격체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반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수학여행과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느낄 수 있는 값진 기회를 가지게 

된다. 

특별히 명지고 학생들은 방학기간을 통해서 1급중증장애를 겪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을 찾아 1박 2일간 함께 봉사활동과 생활을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목욕, 식사, 산책, 

특화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하여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우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한다.  

 

5.3.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 

 

우산은 빗물을 가려주기도 하고 나란히 걷게도 하고 여럿이 걷게도 한다. 

‘한명의 어린이를 잃는 것은 하나의 꿈을 잃는 것이며, 한 어린이가 꿈을 잃는 

것은 한 나라의 미래를 잃는 것이다’고 믿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한결같이 

어린이를 도와온 글로벌 아동복지전문기관이다. 1948년 10월 15일, 외국인들이 

가난한 우리나라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이름은 ‘미국기독교아동복리회(CCF, 

Christian Children’s Fund)’,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시작이다. 초록우산 

어리이재단은 국내 아동복지의 역사이다. 원조를 받은 세 살베기 아이가 칠순 

노인이 될 만큼 시간이 흘렀고, 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91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성장했다. 한사랑마을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직영기관으로 

1988년 5월 개원하여, 한사랑 미션과 비젼 그리고 핵심가치를 아래와 같이 실천하고 

있다. 

 

한사랑마을의 미션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이 희망을 갖고 꿈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함께 합니다.’이며, 비전은 장애인복지를 대표하

는 국내 최고의 기관으로 도약(3BS) Best Service, Best Staff, Best 

Surroundings 지향하며, 30여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거주시설로 보금자리 역할

을 하고 있다. 한사랑마을의 핵심가치는 한사랑의 착한 5해는 사랑해(우리는 모

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존중해(우리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당

당해(우리는 스스로 당당할 수 있도록 투명합니다), 따뜻해(우리는 지역사회와 

함께라서 더욱 따뜻합니다), 소중해(우리는 귀한 곳에서 귀한 일을 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이다.137  

 

 

5.3.3 한사랑마을 힐링캠프 

 

한사랑마을에서 생활하며 거주인은 24시간 거주하는 장애인들로 

‘먹고, 씻고, 입는’ 가장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영위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로 자원봉사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좀 더 

많은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 2014년 한사랑힐링캠프를 시작했다. 

한사랑힐링캠프는 가족, 단체의 숙박체험형 봉사활동으로 가족구성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노력봉사에서 벗어나 교육과 장애체험, 봉사 세가지를 한번에 접목시킨 

힐링캠프는 한사랑 친구들에게는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참가자들에게는 

                                                                 
137 한사랑 (2014 가을호) vol.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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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의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명지고등학교는 2014년 

10월을 시작으로 2015년 3월 협약식과 함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한사랑 

힐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한사랑힐링캠프에서 거주인들과 만난 학생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따뜻한 

친구가 되어 두터운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사랑힐링캠프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장애를 차별로 대하지 않고 차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빈부격차, 낮은 행복도, 세대 간 갈등, 경제성장 둔화 개개인의 삶이 

밝지 않은 시대 그리고 가족의 사랑 대신, 컴퓨터와 TV와 스마트폰이 키운 

아이들은 점점 이기심과 외로움, 사회성 부족, 폭력성 등 심리 정서문제를 

호소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이끄는 교육체험형활동 

한사랑힐링캠프는 중요한 인성 교육의 장이다. 가난, 질병, 차별로 고통받는 

소외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명지고등학교 인성중심 교육, 그리고 그 

인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통해 다음 세대의 희망을 본다.138 

                                                                 
138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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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고등학교 한사랑 힐링캠프 프로그램 1일차 

 

시 간 일 정 프로그램 내용 장소 담당자 

10:00 - 

10:30 
도 착 & 접 수 등록 및 생활안내, 기념사진촬영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 

후원나눔부 

김동희 

10:30 - 

11:00 
예  배 개회예배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 
교목실 

11:00 - 

12:00 

봉 사 활 동  

교 육 

(신규참가자) 

기관소개 및  

봉사활동교육 

(기존참가자) 

생활실  

봉사활동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신규) 후원나눔부 

김동희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기존) 

12:00 - 

13:00 
중  식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 한사랑식당  

13:00 - 

15:00 

장 애  

인 식 개 선 

프 로 그 램 

(신규참가자)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체험 

(기존참가자) 

생활실  

봉사활동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신규) 후원나눔부 

김동희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기존) 

15:00 - 

18:00 
봉 사 활 동 생활실 일상생활 보조 

한사랑마을 

생활실 

생활실 

담당교사 

18:00 - 

18:30 
석  식 저녁식사 및 휴식시간 한사랑식당  

18:30 - 

20:30 

명지고 자체 

프로그램 
찬양집회 

한사랑마을 

자원봉사자실 

명지고  

관계자 

21:00 - 

23:00 
특 화 활 동 

마음이 따뜻해지는 힐링영화관 

영화 “괜찮아 3반” 

(심야 선택 프로그램)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 

후원나눔부 

김동희 

23:00 – 
자 유 일 정  

및  취 침 
세면 및 취침 

힐링캠프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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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고등학교 한사랑 힐링캠프 프로그램 2일차 

 

시 간 일 정 프로그램 내용 장소 담당자 

06:00 - 

06:30 
기상&준비  세면 및 봉사활동 준비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 

후원나눔부 

김동희 

06:30 – 

07:00 
기 도 회 아침 큐티 교목실 

07:00 - 

08:00 
봉사활동 

생활실 일상생활 보조 

(아침식사보조) 

한사랑마을 

생활실 

생활실 

담당교사 

08:00 - 

09:00 
조 식 아침식사 및 휴식시간 한사랑식당  

09:00 - 

11:00 

특화 

프로그램 

거주인과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 

사회재활팀 

노은주 

11:00 - 

12:00 
봉사활동 생활실 일상생활 보조 

한사랑마을  

생활실 

생활실 

담당교사 

12:00 - 

13:00 
중 식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 한사랑식당  

13:00 – 

15:00 
봉사활동 생활실 일상생활 보조 

한사랑마을  

생활실 

생활실 

담당교사 

15:00 - 

15:30 

캠프평가 

및 교육 

숙소정리, 평가서 작성, 

소감나누기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 

후원나눔부 

김동희 
나눔교육 

15:30 - 

16:00 
예 배 폐회예배 프로그램실 교목실 

16:00 - 마무리 캠프 마무리 모임 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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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 초록우산 품다 캠페인 

 

따뜻한 품속, 엄마 아빠의 심장소리, 다정한 눈 맞춤과 조심스레 

안아드는 손길, 애정 가득한 부모의 온기를 경험해 볼 기회도 없이 세상에 

오자마자 혼자가 된 아이들이 있다.139 품다 캠페인은 차가운 세상에 남겨진 

무연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한해 300건 이상 

벌어지는 신생아 유기 사건, 매년 늘어만 가는 무연고 아이들, 연간 발생하는 

보호대상 아동수는 4,000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보호대상 아동 수는 2만 6천명에 달한다. 다양한 사유로 

보호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양육 시설, 그룹 홈 등의 시설보호를 받거나 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 보호의 조치를 받게 된다.140 무연고 아이들은 저마다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한번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꾹 닫아버리고 다른 

이의 관심을 갈망하기도 한다. 무연고 아동들은 엄마, 아빠한테서 이들은 필요한 

                                                                 
139 베이비박스 소개 영상(주사랑공동체) 

https://www.youtube.com/watch?v=7R-BTdlo4pM&list=PLcPKLDHEdCSWxeYf_T_7kHrAljVPkSVBj&index=3. 
14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표 5 보호대상아동 발생 사유(통계청) 

https://www.youtube.com/watch?v=7R-BTdlo4pM&list=PLcPKLDHEdCSWxeYf_T_7kHrAljVPkSVBj&inde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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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을 받지 못해서 발달이 느리다. 차가운 세상에 홀로 된 아이들을 위하여 

베이비키트 4가지 신생아 필수용품 딸랑이 인형이나 모자, 턱받이나 속싸개 선물 

등과 편지, 후원금 등을 전하며 삶의 용기와 희망을 전해준다.141 

 

5.4 샘물호스피스 봉사 활동142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매년 80만 명 이상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히 출세나 경제적 가치를 추구가 아닌 교육을 통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강화와 힐링이라는 나눔과 사랑, 봉사문화 확산이다. 천하보다

도 귀한 생명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진정한 하나

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케 하는 중요한 인성 교육의 장을 위해 ‘샘물 호스피스 봉사

캠프’를 실시한다. 국내에서 처음 독립형 시설 호스피스 프로그램으로 현대 의학적으

로 소생될 수 없는 말기암 등의 말기 환우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프로그램이

다.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깨닫고, 나눔과 섬김으로 더욱 풍요로워지는 기쁨을 몸소 

체험하는 캠프이다.143 

                                                                 
141 부록 참조. 
142 샘물호스피스선교회(이사장 원주희 목사/명예이사장 손봉호 박사)는 1993년 6월 10일 발족되어 동년 

8월 28일 창립 예배를 드렸다. 국내에서 처음 독립형 시설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시작한 선교회는 

샘물호스피스병원(김재송 원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교회, 병원, 단체후원 및 개인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현대의학적으로 소생될 수 없는 말기암 등의 말기환우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샘물호스피스 병원 입원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본인부담금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기저귀 등 필요용품과 간호하시는 가족의 식대나 생필품은 

모두 무료이다.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에 말기환우들이 쉴 수 있는 샘물호스피스병원은 현재 90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선교회는 네팔 카투만두 지역에 해외 지회를, 구미 지역에 국내 지회를 운영하고 

있고,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헤브론메디컬센터와 협력하는 등 국내외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50기까지 19,698명이 교육받아 각처에서 활동하고 있다. 1993년 11월 

26일부터 2018년 6월 30까지 10,175명 말기환우 케어(8,945명 소천/2,719명 세례)를 하였다.  
143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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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고등학교 샘물호스피스 봉사 프로그램 1일차 

시간 일정 프로그램 내용 

14:30 - 15:00 예 배 개회예배 

15:00 – 15:30  O. T. 일정 안내 

15:30 - 16:30 봉사교육 호스피스(계광원 실장) 

16:30 – 17:30 찬양 및 특강 강 찬 목사 

17:30 - 19:00 석 식 저녁식사 및 식당봉사 

19:00 - 19:30 예 배 환우예배 

19:30 - 21:00 교 육 어꾼 헤브론 or 교회오빠 시청 

21:00 - 22:00 나 눔 교제와 나눔 

22:00 - 24:00 봉 사 환우병동 복도 지킴이 

 

명지고등학교 샘물호스피스 봉사 프로그램 2일차 

시 간 일 정 프로그램 내용 

06:00 - 06:30 기상 & 준비  세면 및 봉사활동 준비 

06:30 - 07:00 기 도 회 아침 큐티 

07:00 - 08:00 조 식 아침식사 및 식당봉사 

08:00 - 11:00 봉사활동 환우 생활 보조 

11:00 - 12:00 예 배 환우예배 특송 

12:00 - 13:00 중 식 점심식사 및 식당봉사 

13:00 - 13:30 정 리 샘물호스피스 설문조사 

13:30 - 14:00 예 배 폐회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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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소록도 봉사 활동 

 

자라는 청소년들이 교과 지식의 습득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받들어 섬기는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흥미를 

느끼고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배워 나갈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수 

십년간 발병한 이후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오신 한센병 환자분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센병 

환자분들의 삶 속에 위로가 되고자 2002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매년 하계, 동계에 4박 5일간의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도와 제초 작업, 쓰레기 수거, 마을 물품 운반 

등의 일손 돕기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의 식사 돕기, 청소하기, 심부름 하기 등 

다양한 가정 봉사를 한다. 제초 작업과 청소 등 모두 어설픈 봉사이지만 

어르신들은 학생들을 상냥하게 맞아 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특히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해 드리고 필요한 일들을 

도와 드리는 가정 방문 봉사 때에는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어난다. 어르신들을 

위해 노래와 춤을 추거나, 함께 바둑이나 장기 등을 두기도 하고, 소록도의 

아픈 역사를 생생하게 듣는 기회를 얻는다. 또한 찾아가는 관악합주부의 

힘차고 감동 깊은 연주의 문화봉사활동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달해주고 있다.  

2002년부터 하계와 동계 포함하여 160-170여명 정도 학생들이 매년 

참여하였다. 봉사가 끝날 때쯤이면 학생들은 소록도에 다시 찾아오리라는 

다짐을 하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이 사회의 등불과 같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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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리라 다짐을 한다.  

소록도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인간 존중 정신과 태도를 형성,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 형성, 단체 생활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 집단 속 

협동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지도력 향상들의 기대효과를 얻고 있다.144  

 

5.6 학생간부수련회(크리스천리더십캠프) 

 

우리가 사는 물질만능주의 시대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높이 드러낼 리더 양성이 매주 중요하다. 따라서 리더십 교육은 대학입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필수 과정이다.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설립정신을 함께 다짐하고, 세상적으로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 사랑 실천과 봉사와 섬김의 크리스천리더십을 배우고 

학생간부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학생간부수련회인‘크리스천리더십캠프’는 각학급의 

회장·부회장·선교부장·총학생회·명지기독학생회 등이 참여한다. 

크리스천리더십으로 하나되는 시간으로 명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강사는 기독리더십을 실천하는 졸업생 선배님과 연예인 간증, CCM 가수 

찬양 및 간증, 청소년 전문사역자 강의, 월드비전 등 NGO단체 행사 안내, 학급을 

단위로 실시되는 학급목회의 의미와 학급에서 실천할 학급목회 십계명 만들기145, 

행동유형 및 성격심리유형검사를 통해 배우는 효과적 관계 리더십 훈련,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스토리를 조별로 각색하여 만들어 발표하는 비블리오 드라마 등 

                                                                 
144 부록 참조. 
145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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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활동이 실시된다. 학생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며 명지의 리더로서 가져야 

할 자질과 덕목 그리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보낸다.  

 

5.7 구별된 삶: 채플(예배) 및 학급목회 

 

2009년 미국 아이비리그의 경영대학원(MBA) 졸업생들은 지도자로서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MBA 서약’을 시작하였다. 

명지고에서는 2004년부터 ‘구별된 삶’ 서약을 해왔다.146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다짐을 세상 그 누구보다 앞서 시행했다.  ‘구별된 삶’ 서약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리라는 다짐이다. 명지고에 배정된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을 계획하고, ‘구별된 삶’ 

서약으로 마무리한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앞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떳떳한 

길을 가리라는 다짐의 시간이다.  

구별된 삶을 위해서 명지고등학교는 첫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첫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1교시 월요채플(예배)로 한 주의 시작을 

알린다. 방목다목적교육관 및 연수실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는 명지기독학생회들의 

찬양과 워십, 각학급 학생들이 주관하여 기도와 성경과 특송 및 워십댄스 등을 

준비하여 진행한다. 1년간 설교 말씀을 듣고 주보 노트147를 만들어 정리한 대상 

수상자에게는 1기분 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신앙생활을 돕는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146 부록 참조. 
147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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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신앙부흥회를 3일간 진행한다.148 명지학원 내 초·중·대학교 

동아리 및 합창단, 대학교 댄스 및 실용음악팀, 학부모기도회 찬양 및 워십댄스, 

유명 연주자나 찬양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등을 초청하여 찬양과 말씀의 축제를 

한다. 매 학기를 마무리하며 1학기 방학식은 세례식으로, 2학기 방학식도 성탄절 

행사 후 세례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십여년간 1,714명이 명지고등학교에서 

결신자로 세례를 받았다.149 

절기행사로 세족식, 부활절, 성령 강림절, 신앙부흥회,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의 의미를 생각하며 CCM가수 및 그룹의 찬양과 간증이 실시되며, 절기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한다. 전교생들은 

절기 때마다 학급 단위로(학급목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부활절 달걀, 추수감사절 

과일, 쌀, 사랑의 빵 저금통 등을 모은다. 이렇게 모인 정성은 각 기관 및 

단체(월드비전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도시락, 밥퍼 공동체, 세브란스 재활병동, 

사회복지기관(은평천사원, 송죽원), 치매원, 노인복지센터 등)에 사랑을 전한다.150  

봉사와 나눔 활동의 의미는 학생간부수련회(크리스천리더십캠프), 종교 

수업 시간, 동아리 활동 모임, 각종 캠페인 시에 안내한다. 특별히 학급을 목양의 

개념으로 ‘학급목회’라고 지칭하며, 학급을 단위로 속회나 구역처럼 나누어 

구성원들을 서로 돌보며 교육과 나눔 실천에 임한다. 학급 기도노트151 운영을 통한 

비전 나누기와 기도의 생활화, 불우한 친구들 돕기, 나눔 실천의 장을 펼친다.  

 

 

                                                                 
148 부록 참조. 
149 부록 참조. 
150 부록 참조. 
151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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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기독동아리 활동 

 

명지기독학생회(MCS)와 선교부장반 외에도 방송반과 관악부 등 예배를 

돕는 동아리들이 운영된다. 기독교설립정신구현을 위하여 절기별 불우이웃돕기 

수거 및 기관 방문, 방송큐티, 예배 봉사 및 인도자로서의 찬양 훈련, 

중보기도노트 작성, 학급목회 십계명 실천 등 선교봉사활동을 현장에서 수행한다. 

기독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내부 활동과 외부 활동을 실시한다.  

월드비전 본부 및 서울서부사업본부 캠페인을 통해 각종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 등 지구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나라를 후원하고, 

편지교류와 선물 보내기 등의 나눔 활동을 실천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1급중증장애) 행사에 참여하여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인 

봉사활동, 찬양집회 및 부흥회에 참여하여 사랑과 섬김의 봉사 및 공동체 활동을 

수행한다.  

명지고등학교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며 명지학원의 설립정신구현 및 전통을 

이어가고, 명지학원 내 초·중·고·대학교 탐방 및 채플 참관 그리고 강단 교류 

등을 실시하며 공동체성을 확립한다. 나아가 전통 있는 기독교학교 교류와 

연합행사를 통해 기독교정신을 공유하고, 역사관과 선교사 묘원 등을 탐방하여 

수많은 애국자, 독립운동가, 선각자 등을 배출하게된 과정과 삶을 살펴보며 

기독교교육의 의미를 되새기고, 삶의 방향성과 비전을 일깨운다.152 

 

 

                                                                 
152 부록 참조. 



103 
 

5.9. 릴레이금식중보기도(40일 및 사순절) 및 성경암송대회(산상수훈)153 

 

11월 대학수학능력 시험으로 수험생들의 고교생활은 마무리되어 간다. 

수능 시험의 결과가 나오는 12월 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부터 

연말 연시에 교직원·학생·학부모·동문들이 연합으로 40일간 120끼를 자원하여 

명지학원의 설립정신구현과 명지 공동체를 위해서 릴레이금식중보기도를 

진행한다.  

사순절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3월 새학기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되기 위해서 세이레(3주)동안 릴레이금식중보기도를 

실시한다. 사순절 금식과 함께 모은 모금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전쟁과 지진 

등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네팔, 튀르키예, 시리아 긴급구호를 위하여 

월드비전에 전달한다.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교훈 ‘산상수훈 암송대회’(한글 및 외국어)를 통해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암송하고 교훈을 새긴다.  

 

5.10 학부모 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층 선교실(5층 연수실)에서 학부모님들의 

기도회가 열린다. 새학기를 맞이하여 신입생 학부모님을 비롯한 재학생 학부모님, 

졸업생 학부모님, 명지동문 목사님 등이 기도 모임을 한다. 첫 모임은 졸업생 

                                                                 
153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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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의 간증으로 시작된다. 순수하게 자녀들과 학교 중보기도를 위해 

참석하신 어머님들의 기도는 신앙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해주었다는 간증으로 

이어진다. 신앙의 리더로 세움받기를 바라며 장차 자녀들이 자서전을 쓸 수 있는 

힘은 어머니의 기도가 필수적이라며 기도의 힘을 믿고 나아간다.  

기도회의 진행은 교목실 전도사님의 찬양, 명지 동문 목사님과 교목실 

목사님들이 연합하여 말씀과 함께 기도회를 인도한다.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한 말씀과 다양한 형태의 학교 신앙 활동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참여한다.154  

절기별로 야외 기도회 모임 및 문화행사 뮤지컬 관람, 신앙 부흥회와 

서부교육자선교회와 졸업예배 찬양, 입시 중보 산상 기도 등을 함께 하면서 

든든한 신앙의 그루터기 중보기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 참여하여 섬김과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설립정신구현과 교육방침을 내실화 하는데 기여한다.  

 

5.11 신임 교사 간증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 처녀이야기의 말씀, 이 말씀을 알기 전 

저는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난 왜 이럴까?”, “내겐 왜 

이런 시련만이 찾아올까?”, “저 사람보다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라는 생각, 

제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비추어진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모습은 

어둡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점점 작아지는 믿음과 세상에 의지하고 

삐뚤어져가는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열 처녀이야기와 함께 준비된 

                                                                 
154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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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흘려 보낼 말씀이었을 텐데, 그날따라 아무런 이유 없이 귀 기울여 듣게 되었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순간에 당신을 들어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끌림에 우리는 응답할 수 없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우리는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을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뒤돌아보면 엇나가고 힘들어하는 저를 깨우쳐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현재의 제 모습에 대해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와 그를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과 노력해야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보잘 것 없는 저의 달란트도 들어 사용하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나의 삶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게 주어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내가 잡아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확신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교사에게 연찬의 의무라는 것이 있듯이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학생들과 명지고등학교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반 조철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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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연구소를 나와 첫 교직을 시작했던 뜻 깊은 학교가 

명지고등학교입니다. 기간제 교사로서 근무했던 2년은 기독학교 교사로서의 

보람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동기부여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경기도에 위치한 사립 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임용되어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지만 

항상 제 마음 속에는 명지고등학교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가 있을까?’‘평생을 바쳐 근무하고 싶은 학교는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답은 같았습니다. 명지고야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아래 

세워지고 운영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 10대 명문사학으로 평가 받던 학교에서 다져온 입지를 포기하고, 

명지고등학교의 신임교사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전공인 지구과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다니엘 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명지고 교사로서 저의 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과지도에 힘써 학생들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숭고한 뜻을 알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도울 것입니다. 둘째, 독서지도로 장관상을 수상했던 

역량을 살려 학생들이 양서를 늘 가까이하도록 돕고 독서와 사색과 실천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제자들을 길러낼 것입니다. 셋째,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 도서를 집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과학교과서를 공부할 수 있는 ‘명지 고교형 기독교 과학 교재’를 

집필하고, 과학교과에 있어 학생들이 탁월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성심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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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는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명지고등학교에 지원토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고 확신하며 또한 참된 경건으로 학생들을 인도하도록 저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이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각오로 제2의 교사 생활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저희 

명지고등학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과학 조규동 교사 

 

“하나님,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짧지만 진지한 이 한 마디로 저와 

하나님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늦둥이 외아들로 태어난 저를 보시며 

어머니께서는 기쁨 보다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동네 교회를 올려다보시게 되셨고, 그 길로 저를 

업으신 채 교회로 달려가셔서, 지금까지도 매일 새벽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주변의 관심과 사랑 속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주님의 은혜로 원만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대학입시 실패를 시작으로 지금 명지고등학교의 교사가 되기까지 어려운 시기들이 

연이어 찾아오게 되었고, 나름의 신앙적인 위기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연스레 원망 섞인 말들만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낮아지게 하시며 저의 

삶을 주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제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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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하셨고,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은 인간적인 저의 생각을 뛰어넘어 항상 부족함 없는 

길로 저를 이끄셨고, 지나고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임을 느끼며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고도 넘치는 은혜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마음은 

바로 자라나는 다음세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셨고, 특별히 아이들이 가진 아픔과 상처들을 보게 

하셨으며,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품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제가 교사로서 평생 가지고 다져야할 단단한 밑바탕이 

되었고, 지식의 전달자를 넘어서 힘들고 지친 지금의 아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삶의 동반자가 되어야겠다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방법이 많이 서툴고 어색하지만 항상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저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물 박재현 교사 

 

5.12 졸업생 간증 

 

저는 현재 공유주거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21년 8월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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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먼저 이렇게 

고민의 시작점에서 저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를 아시는 친구, 가족, 동료들은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3대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흔히 ‘모태신앙인’이라고 저를 

소개하기도, 불리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의 문화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의 모습이 전부였던 저에게 기독교 교육이란 그저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부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제 

모습을 부모님,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 말씀으로 훈육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을 가정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함께 

배우고 자라오다가,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집안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자, 부모님은 더이상 온전히 가정을 돌보고 자녀 교육에 

힘쓰기 어려우신 상황이 되었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부모님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저를 돌보아 주시려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어렸던 저에게는 부모님과의 분리의 경험이 세상과의 단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일 먼저 학교와 교회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늘 의욕을 가지고 남들보다 앞서고, 잘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좋아했던 욕심 많은 학생이 한순간에 공부의 끈을 놓아버리고,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대적하는 쪽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우관계에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주변에 있는 선생님, 친구들, 가족들을 모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관심을 받고 싶고, 답답한 심정을 해결할 길이 없어 스스로 더 몰아 

부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게 3년을 학교와 교회 어느 곳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우울증은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당시에 가족들은 저의 상황에 대해 학창시절 흔히 겪는 사춘기 정도로 생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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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조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다 말씀은 못드렸지만 하루하루 

죽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고민하며, 나의 존재의 이유를 의심하고, 아픈 감정들을 

혼자 끌어안고 울었던 장면들이 기억납니다.  

3년을 꼬박 앓고 나니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점차 스스로가 

생각하고 정의한 불행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의 부적응 

문제도 현재진행 중이었지만, 예전처럼 바로 죽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견디면서라도 사는 쪽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삶에 

익숙해진 탓인지,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미래에 일어날 희망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희망 고문이 저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와중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꿈이란 것도 없었을 때라 주변에 있는 상업 고등학교에 가서 

졸업을 한 뒤 빠르게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저의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신앙도 관계도 아닌 오로지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학업을 지속하길 바라시는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인문계 고등학교인 

‘명지고등학교’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명지고등학교는 제가 초, 중학교를 나왔던 동네와는 다른 곳이라 낯설기도 

하고 조금은 새로운 마음이 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전혀 하고 있지 않던 저에게 미션스쿨이라는 학교에서의 신앙 교육은 

마지막 남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울한 기질과 상처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터라, 공부와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분명히 느낀 것은 아무 희망이 없을 때와는 달리 ‘무언가 훈련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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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듯하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교목 목사님과, 

신앙을 가진 학급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 알게 모르게 듣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 

점차 제 인생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미션스쿨에서 진행되는 신앙 교육의 여러 모습은 저에게는 익숙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낯선 것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가고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학교 안에서 매주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아침 조회시간마다 큐티를 할 때, 또 종교 교육시간에 기독교 

문화와 성경에 대해 낯설어하는 친구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는 등의 

신앙 경험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학급 선교부장으로 

자원하여 본격적으로 신앙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내가 겪거나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지만, 당시 선교부장반 모임과 훈련을 통해 저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기억에 남았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목 목사님과 다른 선교부장 들과 함께 여러 미션스쿨의 역사를 

돌아보고, 바이블, 리더십 캠프 등에서 만나고 훈련받았던 순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옛 선조들의 모습, 또 가까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작은 불행에도 금방 겁에 질려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놓아버릴 것처럼 행동했던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계기를 통해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내 삶을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해석해보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면서부터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제 인생도 

하나 둘 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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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부의 멘토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반 년 간 진행해보며 성적을 올리기도 

하고, 직접 장학금 제도를 찾아 남은 학기 모두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급 담임 선생님과, 각 과목 선생님, 종교 교육을 해주시던 교목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많이 찾아가고 질문하고, 상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순간마다 ‘만일 내가 다른 학교에 진학했다면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자 ‘이런 좋은 학교와 

선생님을 만나 변화되어 감사하다’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진행됐던 선교부장 부흥회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뒤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매일을 울며 기도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한순간 한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저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늘 제 인생을 압도하던 저의 불행들이 이제는 제 인생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쯤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내가 묶여 있던 우울과 불행의 

늪에서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수많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넘어 드디어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고등학교 시절 저를 신앙적으로, 또 학업적으로도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과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연락 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의 목사님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들이 현재의 제가 살아가는 기반을 닦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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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큰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지나왔다면, 영혼이 말라버린 채 

기계적으로 생활하는 사회인이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보곤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이겨 내기도 벅찬 하루를 얼마나 더 마음에서 나와 타인을 죽이고, 미워하면서 

살아갔을까요?  

현재 저와 가정의 상황은 예전만큼이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거나 돌아가시는 아픔이 

생기기도 하고, 개인적인 학업이나, 취업의 문제 또한 늘 술술 풀리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늘 

반복되고, 끝이 없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진리안에서 자유해진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나, 내일의 나, 좀 더 먼 미래의 나를 꿈꾸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또한 훈련의 과정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토록 소중한 것이었음을 알려주신 목사님과 선생님, 또 

학창시절을 함께해준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와 같이 미션스쿨에 와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친구들이 많아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졸업생 김유림(명지 5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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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교목실 활동 

  

표 6 명지고등학교 교목실 활동(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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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북미에서 영성 교육적 논의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파커 팔머는 

교육의 위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위기 상황의 본질을 근대 서구 학교가 주된 과제로 삼은 “지식교육”에서 찾고 

있다.  “지식”이란 실증 과학적 사실들의 집합체를 일컫는다. 문제는 이들 사

실들이 다만 가치 중립적이라는 데 있는데, 학생들은 이 사실들의 집합체를 객

관주의적으로 보는 데 길들여져 있을 뿐, 이를 자신들의 삶과 세계 속에서 통합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삶의 방향 상실과 가치 전도가 나

타나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155  

 

초기 기독교 학원선교의 역사를 보면 학교의 주된 과제는 ‘지식교육’이 

아닌 ‘신앙교육’에서 찾았다.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신앙’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만든 ‘진리 공동체’, 초기 기독교학교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다. 1885년 당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신앙인들의 

헌신과 기도의 씨앗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격동기에서도 신앙은 위기의 순간마다 더욱 빛을 발하며 굳건해졌다.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통해 다음 세대를 

                                                                 
155 송순재,“새로운 영성 개념을 통한 교육의 방향전환,”『 제4회 국제학술세미나 홀리스틱 교육과 

영성』(서울: 숭의기획, 200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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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에서 희망을 세웠고, ‘진리 공동체’는 뿌리가 서로 굳건하게 얽혀 이 나라와 

민족의 버팀목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여 왔다.  

 기독교학교는 기독설립정신과 교육방침에 따라 세워진 학교이다. 

사립학교는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다. 여기서 인간의 

다양성과 민주사회, 민주시민의 의식을 배울 수 있다. 만일 사립학교의 목적성이 

상실되거나 보장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는 상실되고 만다.  

그 동안 고난의 역사 속에서 사립학교는 그 존재감을 발휘하여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그 공로를 인정하였기에 정부는 사립학교 보호와 

육성의 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사립학교의 이런 

건학 이념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학교의 준공립화가 

진행되면서 정관과 설립정신에 의거 진행되는 종교 행위의 자유가 억압 및 제한을 

당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으로 급속도로 사학의 준공립화가 실시 되었고, 당연한 

권리인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상실되었다. 학생인권조례로 

채플 및 신앙교육은 규제를 받고 있다. 교육과정은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방침과는 별개로 분리되어 운영되며, 교육청 등의 감사 및 제재로 교육방침에 

의거한 교육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기독교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하나인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성 회복과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길러지는 방향성 또한 잃어버리게 되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구성권 상실 및 교원임용 강제위탁을 가져왔다.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정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교원을 징계할 경우에도 교육청 

징계 심의 위원회에서 무효화 할 수 있는 등 사립학교 자율성이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고교학점제를 통한 변화 또한 교육 현장이 단순히 학점 

취득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고교학점제는 사립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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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자율성에만 의존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은 설립목적에 따른 사립학교의 정체성과 존립 

근거 상실을 가져온다. 이는 사립학교의 다양성과 기독교학교 특수성을 위한 교육의 

부재로 이어져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된다.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하지 못한다면 목적성 상실로 인해 존재의 

이유와 근거의 기반을 잃게 된다. 기독교학교의 채플수강 및 종교과목은 필수로 

지정되어야 하며, 공립학교에서는 종교과목을 교양선택으로 지정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학교의 필수적 기독교교육은 잠재적교육과정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인성교육, 다양한 문화 이해 및 나눔 봉사 실천 교육을 통한 

생명존중교육 등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성 회복과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과 소금의 사명과 헌신을 자연스럽게 채득한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되는 삶의 형식과 내용을 담아낸다.  

초기 기독교학교의 선교가 다양한 계층들 특히 과거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교육하여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기독교교육은 다양한 교육 

스팩트럼을 통해서 서로가 틀림이 아닌 다름을, 차별이 아닌 차이를 알게 한다. 

삶은 더욱 풍부해지고 아름다워진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설립정신구현을 위한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을 가진 

기관이다. 명지학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를 

운영하는 최고의 복음주의 교육공동체이다. 신앙인, 전문인, 사회인, 세계인을 

지향하는 설립정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원선교를 통한 복음화에 임하고 있다. 

복음에 대한 교육은 단순한 종교 교육을 넘어 확고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의 과정이다. 

사학의 기본 설립정신과 교육방침이 각종 지적과 규제로 흔들리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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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고등학교 현장에서 당연했던 기독교교육이 위기를 맞았다. 다양한 활동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던 봉사와 나눔 또한 입시 정책과 교육과정의 변화로 큰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교육을 받는 주체인 학생들과 학생의 보호자는 당연히 

다양하고 특성화된 사립학교들의 설립정신과 교육방침을 보고 학교를 결정해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원하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일부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들은 관계기관이 그 점을 인정하여 당연히 

교육과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처럼, 과거 역사의 위기 상황마다 인재양성을 통해 

구국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사립학교(특별히 기독교학교)의 목적과 정신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더욱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설립목적과 

교육방침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독교학교는 오히려 더욱 큰 억압을 받고 

있다. 일반중등사립학교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사를 가거나 위장 

전입을 하지 않는 이상, 정부 기관의 결정에 따라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학교에 대한 몰이해로 학교 또한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모두에게 부담스럽다. 뒤늦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학교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가며 설득해야 한다.  

학생들은 절차에 따라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고, 학교는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기 원하는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이에 

반하는 구성원들이 들어와 학교 교육과정을 무력화 시키는 외부와 내부의 시도들로 

인해서 교육현장은 혼란과 분열이 가중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전통과 교육 풍토를 존중받으며 한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의 교육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독교학교는 행사 때마다 기독교 전통과 문화 

형식의 내용을 담고 진행한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별된 삶의 가치관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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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넘어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기독교학교의 중심이다.  

나라에서는 헌법에 따라 각종 법률이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기독교학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정관과 설립정신의 방향에 따라 모든 학사일정이 

세워지고 현장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이는 당연히 지켜야할 필수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 사립학교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할 

부분이다. 교실에서 학생이 공부하고,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를 배우고, 기본 

정신들을 배워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학교와 학생들의 권리이며 또한 형식의 틀이다. 

기독교학교에서의 교육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이요, 

진리공동체를 통해서 연합과 다양한 포용을 배우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다.  

기독교학교에는 위대한 신앙의 자산들이 있다. 과거 1교회가 1학교를 세워 

관심을 가지고 한 가족과 한 공동체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교육했던 역사, 모든 

학문과 의술을 가지고 가장 고통 받는 땅을 찾아와 은총의 땅으로 만들었던 

학원선교와 의료선교사역,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땅을 구해낸 수많은 나라와 

전쟁의 고아들을 구하기 위해 탄생한 월드비전 등 수많은 NGO단체들, 교육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 등 필요한 자산들이 진리 공동체의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기독교학교의 위기와 대책은 바로 이러한 소중한 자산들을 

함께 공유하며, 신앙의 그물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감싸안으며 인재들을 세워가는 

길이다. 서로 견고히 붙잡고 부족함을 공급하며 ‘연합’하여 나아갈 때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편향적인 신문의 왜곡 보도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부당한 공문 발송으로 

명지고등학교는 학원선교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었다. 수많은 학교 구성원들과 

기독교 관련 단체들은 분노하며 도움의 손길로 이어졌다. 국민일보, 기독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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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교회언론회,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반박보도는 물론 

기독교학교탄압저지결의대회를 통해서 전교단과 전체 기독교학교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었다. 위기는 기회가 되어 수많은 연합활동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고, 

명지고등학교의 기독교교육은 관련 기관들의 표창을 받기까지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현재는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의 활동과 

이후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위원장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출범으로 활발한 연합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법조계, 중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계, 

범교단적인 교회, 기독교방송을 비롯한 언론계,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학교의 결집 

등 어느 때보다도 강한 연합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긴급선언을 통해서 기독교학교의 

부당한 처사나 위기상황에 대하여 공유하고, 교육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기독교사학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룩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학교는 여전히 개인적이고 파편화되어 분열되어가는 위기의 교육 상황과 

통제의 위압감이 조성된 교육 현실에 처해있다.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이 중심 

주제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때 무너져가는 교육의 현실은 희망 

공동체인 ‘진리 공동체’로 계속 변화되어가며, 위기의 나라를 구했던 초기 기독교 

찬란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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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주요 교단 교인수 추이(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아펜젤러의 기도(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아펜젤러 동상(배재고등학교) 

 

아펜젤러 추모비(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고종이 하사한 배재학당 현판(배재학당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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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학당 교훈(배재고등학교)           “ㄱ”자 교회(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발상지비(이화여자고등학교)               스트랜턴 흉상(이화여자고등학교) 

 

장옷을 입은 여인(이화 박물관)             김점동(이화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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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동 암각문(정재용,북한산 백운대)  도산 안창호(도산 안창호 기념관) 

 

 

3.1 운동 암각문 

 
 

 

 

 

 

 

 

 

 

 

 

 

 

     

 

태극기 목각판(유관순 생가)            세계를 깨운 3.1 정신(독립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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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종교 차별 실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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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2021.7.8(목)~7.21(수) 기존 설문기간에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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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종교차별실태조사 설문조사의 위헌성 문제(법률사무소 가을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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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보도(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201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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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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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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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보도(201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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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보도(201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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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지적사항(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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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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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중등사학 법률문제(건학이념, 정관, 교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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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학비상대책위 구성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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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긴급 선언 및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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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설립정신 선포 50주년 기념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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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교사초빙 공고      구별된 삶 서약서 

 
 

학급목회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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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 말씀 쓰기



156 
 

신앙부흥회 쓰기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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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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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고등학교 세례식 

 

 

 

 

 

 

 

 

 

 

 

 

 

 

 

 

 

 

 

 

월드비전 협약식(2014.5.12)             초록우산어린이재단한사랑마을 협약식(2015.3.23) 

 

 

 

 

 

 

 

 

 

 

 

서울신학대학교 협약식(2015.10.26)       감리교신학대학교 협약식(20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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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긴급구호(지진)                      우크라이나 긴급구호(전쟁) 

 

 

 

 

 

 

 

 

 

 

 

 

 

 

 

 

 

 

 

 

사랑의 도시락 쿠키 만들기                사랑의 도시락 쿠키 포장 

 

 

 

 

 

 

 

 

 

 

 

 

부활절 달걀 전달                         사랑의 도시락(부활절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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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도시락(추수감사절 과일 및 성미(쌀))     사랑의 도시락 성미 전달 

 

 

 

 

 

 

 

 

 

 

 

 

 

 

 

 

 

 

 

 

 

 

 

 

 

 

 

 

 

이지선 교수(이화여대)와 학급 나눔클래스 매니저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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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캠페인 후원인증 동판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캠페인   

 

나눔클래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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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클래스 캠페인 안내 및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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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신문보도(기독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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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학생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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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빵 전달식                            사랑의 빵 전달 기념 

     

 

월드비전 감사 편지                          사랑의 빵 후원인증서 및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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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체험(명지고 우물 기증) 

 

방글라데시 비소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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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푸억 지역 식수  

 

 

 

 

 

 

 

 

 

 

 

 

 

 

 

 

 

 

 

 

 

 

 

베트남 엔뚜이 락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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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와지르 식수 

 

 

 

 

 

 

 

 

 

 

 

 

 

 

 

 

 

 

 

 

 

 

 

 

 

 

 

 

차드 마와 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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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앙고니아 식수 

 

 

 

 

 

 

 

 

 

 

 

 

 

 

베트남 트라미 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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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체험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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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체험 소감 

 

 

 

 

베이직포걸스(참여 후기 엽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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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포걸스(세계시민교육) 

 
 

베이직포걸스(DIY 면생리대 만들기)  

 

베이직포걸스(DIY 노트 만들기)  

 

베이직포걸스 키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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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후원 10 주년 기념패 전달 

 

 

 

 

 

 

 

 

 

 

 

 

 

 

 

 

월드비전 기관 표창(감사패)              적십자 기관 표창(세계헌혈의 날) 

 

 

 

 

 

 

 

 

 

 

 

 

 

 

특수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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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 힐링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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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 힐링캠프 

 

 

 

 

 

 

 

 

 

 

 

 

 

 

 

장애인의 날 기념 표창(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 

 

 

 

 

 

 

  



180 
 

초록우산 기관 표창(장애인의 날)           초록우산 자원봉사 확인서 

 

 

 

 

 

 

 

 

 

 

 

 

 

 

 

 

 

한사랑 힐링캠프 소감문 

 

 

 

 

 

 

 

 

 

 

 

 

 

 

 

 

 

 

 

 

 

 

 

 

 

 



181 
 

한사랑 가을호 vol.87 여는 글 기고   



182 
 

초록우산 베이비 키트 

 

 

초록우산 베이비 키트 제작  



183 
 

호스피스 봉사 소감                           입관 체험 

 

 

 

 

 

 

 

 

 

 

유언장 쓰기                                   병실 찬양 

 

 

 

 

 

 

 

 

 

예배 찬양                                    기도회 

 

 

 

 

 

 

 

 

 

 

워십 댄스                        기념 촬영 

  



184 
 

소록도 봉사 활동  



185 
 

소록도 봉사 활동 소감문 

  



186 
 

  



187 
 

학생간부수련회(크리스천리더십캠프)  

 

 

 

 

 

 

 

 

 

 

 

 

 

 

 

 

 

 

 

 

 

 

세족예배(명지학원) 

 

 

 

 

 

 

 

 

  



188 
 

부활절 예배 

 

 

 

 

 

 

 

 

 

 

 

 

 

 

 

 

 

 

 

 

 

 

성령강림절 예배  



189 
 

추수감사절 예배 

 

 

 

 

 

 

 

 

 

 

 

 

 

 

 

 

 

 

 

 

 

 

 

 

 

 

 

성탄절 예배 

  



190 
 

선교부장반 활동 

 

 
 
 
 
 
 
 
 
 

 

 

 

 



191 
 

학부모 기도회 모임 

 

 

 

 

 

 

 

 

 

 

 

학부모 기도회 간증 

  



192 
 

학부모 기도회 안내(가정통신문) 

  



193 
 

명지학원 취임선서 



194 
 

40 일 릴레이금식 중보기도표   



195 
 

사순절 릴레이금식 중보기도표  

 
 
 
 
 
 
 
 
 
 
 
 
 
 
 
 
 
 
 
 
 
 
 
 
 
 
 
 
 
 
 
 
 
 

 

 

 

성경암송대회 

 



196 
 

월요채플(예배) 안내표  



197 
 

2023 년 명지고등학교 달력 

  



198 
 

명지고등학교 포스터  

  



199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Jonghwa Kim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Republic of Korea, Sep 24, 1971 

Parent`s Names: Hanbae Kim / Youngja Kim 

 

EDUCATIONAL INSTITUTIONS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Jonghwa Kim 

Name typed  

March 15. 2023    

Date  

 

School (Name and Address) Degree Date 

Secondary: Shinil High School 

50, Solmae-ro 49-gil, Gangbuk-gu, Seoul,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4, 

1990  

Collegiat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B.A Aug 30, 

1997 

Graduat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M.Div. Feb 18, 

2003 

Graduat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M.Ed. Feb 23, 

2004 


